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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에 따른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오늘날 지구촌 곳곳에서 한파와 폭설, 집중호우, 

가뭄 등 이상기후가 더 자주, 더 강하게 발생하면서 사회·경제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올해에도 지난겨울의 기록적인 한파와  

동해안의 폭설, 집중호우와 이상고온 현상 등으로 많은 피해를 입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최근에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는 도시화·산업화·정보화로 

복잡해진 사회 환경에 점차 심각한 영향을 주는 새로운 국가적 재난 유형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국민생활과 산업 전반에 걸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상기후의 피해를 줄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녹색성장위원회와 기상청 

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1년 이상기후 보고서 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보고서는 2011년에 국내·외 이상기후의 발생현황과 원인, 그에 따른 

사회 각 분야별 영향과 대응 평가, 향후 정책방향 등에 관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지난 2002년부터 2011년까지의 기간이 역사상 가장 더운 10년으로 

밝힌 바 있으며, 전 세계 기후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와 이로 인한 기상이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정부 차원의 이상기후 대응방안과 미래 지향적인 정책 

수립의 중요성이 점차 커짐에 따라, 본 보고서가 미래에 예상되는 이상기후를 이해하고 

슬기롭게 대처하는데 기초 자료로서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2011. 12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양 수 길

기상청장  조 석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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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농업

 이상한파·폭설

 ●  시설하우스 작물 고사 및 생육장애 발생

 ● 비닐하우스,  축산시설 등 54,529백만 원 피해

 이상저온

 ●  밀 생산지역인 전라남북도와 경상남도에서 밀 백수 피해(이삭의 쭉정이 현상)

 ● 전체 피해면적(약 31천ha) 중 과수 19천ha, 밀 12천ha 피해

 집중호우 및 태풍

 ●농작물 침수, 가축·어류 폐사, 시설 파손 등

이
상
기
후

기
록

•2010년 12월 23일부터 1월 말까지 한파가 39일간 지속(1월 평균최고기온 ’73년 이래 최저)

•2월 11~14일 강원도 동해시에 최심적설1) 102.0㎝ 기록(일최심 신적설2) 관측이래 극값 1위)

•봄철 잦은 황사 발생(관측일수 8.5일로 평년(5.1일,’81~’10년)보다 3.4일 많았음)  

•봄철 저온현상과 잦은 강수로 일조량 부족(3월과 4월 평균기온이 ’73년 이후 각각 최저 5위와 3위)

•6월 22~30일까지 9일 동안 연속강수와 중부 집중호우(전국 평균강수량 ’73년 이래 4위)

• 7월 26~28일 중부와 남해안 지방에 강한 집중호우(27일 동두천, 문산, 서울 등 일강수량 극값 1위)

•8월 9일 전라북도 지방에 집중호우(정읍, 고창 일강수량, 1시간 최다 강수량 극값 1위)

• 9월 15~17일까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염 

(2008년 폭염특보 시행 이후 가장 늦은 시기에 발표, 9월 중순 일최고기온 극값 1위)

•10월 말~11월 상순 이상고온 현상 발생(전국적으로 일 최고기온 극값 1위 기록)

1) 최심 적설: 이전부터 계속 쌓인 눈이 제일 깊었을 때의 깊이

2) 일 최심 신적설: 15UTC(00시)를 일계로 하여 24시간 동안에 새로 내려 쌓인 눈이 제일 깊었을 때의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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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토해양·방재

 이상한파·폭설

 ●  2조 5천억원의 경제적 피해액 추정, 기상관측 이래 포항(1.3)과 동해(2.12)에서   

최대적설을 기록하여 두 지역의 피해액만 약 290억 원 집계

 ●수도권 전동열차 차량고장, 공항활주로 결빙 등 교통장애 피해

 집중호우·태풍

 ●  집중호우·태풍으로 사망 63명 및 약 7,300억 원의 재산 피해 발생. 특히 올해는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피해 63명 중 51명(81%)이 산사태로 사망

 ● 철도 분야에서는 집중호우 및 태풍 메아리 와 무이파로 인해, 전년도( 10) 대비 발생건수가 

258% 증가하여 피해액(66억원)도 약 50배 증가

	 3.	산업·에너지

 가을철 이상고온

 ●  9월 15일 전력수요가 예측치 보다 초과되면서 전력수급상황의 급격한 악화로   

순환정전을 실시함.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공장 가동 중단, 승강기 사고 등 각종   

피해

 폭설

 ● 12월 8일 강원도 지역의 폭설로 교통 및 물류가 마비되어 산업 활동에 악영향

 집중호우

 ●  7월 26~28일 집중호우로 수도권 내 340개 업체가 침수되고 86건의 정전 피해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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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산림

 이상한파·폭설

 ●  5개 광역시도 총 3,589 가구에서 피해. 전체 피해면적 15,555,700㎡로  

이중 73%가 전남에서 발생

 ● 1월 초 전라남북도와 경상남도 지역에서 166가구 132,277㎡에 달하는 폭설 피해. 주로 

표고재배사와 약용식물 재배지의 피해가 컸으며 피해복구소요액만 9억 8천만 원

 집중호우

 ● 7월 7~16일 집중호우로 남부지방의 6개 광역시도에서 202ha에 이르는 산사태 발생

 ● 7월 26~29일에는 중부지방에서 산사태와 임도 유실 등 산림재해가 발생하여 총 867억원의 

재산 피해

	 5.	수산

 이상한파·폭설

 ●  한파와 폭설, 풍랑특보로 인해 조업 차질로 어획고가 급감하고 수산물 가격이  

상승

 이상저온

 ●  1월부터 10월까지 우리나라 주변 저수온 현상이 지속되어, 양식생물의 폐사와 난류성 어종의 

어획부진(총 피해액 12,236백만 원)

 ● 겨울철 이상한파로 형성된 강한 황해저층냉수가 여름철까지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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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환경·건강

 이상한파

 ●  겨울 한파로 인해 동백꽃, 산벚나무 등 목본류 개화시기 열흘 가량 지연

 긴 장마와 집중호우

 ● 7월 27일 호우로 광주시 관내 하수처리장이 침수되고 미처리수가 팔당호로 유입됨. 강 

상류에서는 쓰레기가 떠내려가 쓰레기 섬 형성(860톤)

 ● 긴 장마에 매미 개체수 증가, 모기 및 개구리, 맹꽁이 등 양서류 개체수 감소

 폭염

 ● 7월 1일부터 9월 3일까지 응급의료기관 기반 폭염 피해 조사 결과, 온열질환자수는 총 443

명이었으며 이중 6명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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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발간	배경	및	목적

 2011년에도 유례없는 이상기후 현상 발생 

 ● 기상이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었던 2010년에 이어 2011년에도 전국이  

이상 기후 영향권에 속함

 - 2월 11~14일 동해안 폭설, 여름철 연속강수와 집중호우, 9월 늦더위, 11월 이상 고온 등 

단시간 동안 빈도와 강도가 커짐

 - 이에 반해, 1월 한파 지속, 4월 저온현상과 잦은 강수, 일조량 부족, 봄철 잦은 황사 등은 

지속성이 컸음

 ● 이러한 이상기후 현상으로 농업, 교통, 산업·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경제적인 

악영향과 인명피해 발생

 - 7월 집중호우로 인해 광화문, 강남역 등 도시침수와 우면산 대규모 산사태로 대규모 피해

 -특히, 가을초 이상고온으로 인해 전력수요가 늘어나면서 전력수급상황의 악화로 순환정전이 

실시되어 전국적으로 대규모 정전사태가 나타남

 이상기후 현상에 따른 지속적인 부문별 영향 평가 및 실질적인 대책 필요

 ● 이상기후 현상의 발생이 빈번하고,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인 평가와 대응이 필요

 -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의 위기가 커지는 가운데 새로운 기회 요인에 대한 조사 필요

 ● 이상기후로 인한 부문별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서 일상화된 이상기후 현상에 

범정부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범부처간 융합행정 구현

| 기대효과 |

2011년 이상기후 현황과 분야별 사회경제적인 영향 평가를 통해 정부차원의 이상기후 

대응 방안 수립에 기초 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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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보고서	개요

 발간과정

 -보고서 발간 기획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의 빈발로 원인 분석 및 분야별 영향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절실히 필요해짐

•이에 따라 녹색성장위원회와 기상청이 관계부처합동 보고서 발간을 기획함(11월 9일)

※  2010년 12월 녹색성장위원회와 기상청이 공동 주관으로 관계부처 합동 「2010 이상기후 특별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음

 -보고서 사전회의 개최를 통한 의견수렴

• 2010 이상기후 특별보고서  활용성과, 보고서 발간을 위한 기본 계획안 소개 및  분야별 

관련 논의를 통해 2011년 이상기후 보고서  기본 계획 수립

 -보고서 집필진 구성

•분야별 1~2인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총 25인으로 구성

 -보고서 작성자 회의 개최

•보고서 작성 내용 및 방향, 작성 방법에 대한 소개와 분야 구성에 대한 의견 수렴

 참여기관

 -녹색성장위원회, 외교통상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국토 

해양부, 소방방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식품의약품안전청, 기상청, 국립수산과학원, 국립 

환경과학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질병관리본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립산림 

과학원, 국립기상연구소 총 19개 기관

 보고서 구성

 -제1장 서론

 -제2장 2011년 세계 및 우리나라의 이상기후 현황 및 원인

 -제3장 2011년 이상기후의 영향 및 대응

 -제4장 평가 및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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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계의	이상기후

1.1	개요

 한계치를 넘어선 기후변화 

 - 인간의 무리한 산업화로 인해 현재 지구는 생물학적 다양성의 손실 및 인간에 의한 

질소 순환의 혼란과 더불어 기후변화는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치를 이미  넘어선 

상태에 도달함(Rockström et al., 2009)

[그림 2-1] 지구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9가지 환경 경계치의 한계(녹색)와  

현재 상태(빨간색) (Rockström et al., 2009)

 

 WMO 보고서를 통해본 2011년의 기후변화와 그 기록들    

 -세계기상기구(WMO)는 지난 2002년부터 2011년까지의 기간이 역사상 가장 더운 10년으로 

기록됨

 - 2011년은 1850년 기온 관측이 처음 시작된 이후 10번째로 기온이 높은 해였음

 -올해 9월 북극 해빙 면적은 역대 두 번째로 최소 면적 기록(4,675,000km²)

※ ’07년 4,215,000 km²로 최소 북극 해빙 면적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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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발생	및	피해현황

 한파와 폭설

 -북극의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지면서 차가운 공기가 중위도까지 내려와 북반구 지역에서 

한파와 폭설이 발생

•일본에서 12월 31일~1월 2일 사흘간 돗토리현 186cm, 아오모리현 171cm 등 서부지역의 

폭설로 인해 교통이 통제되고, 정박 중이던 어선 190여 척이 눈 무게로 침몰. 송전탑 

파손으로 12만여 가구 정전

•미국 남부지역에서 1월 10일 폭설과 한파로 9명이 사망하고 도로 마비와 수 천 가구 정전 

발생 

•미국 북동부 뉴 잉글랜드 일부 지역에서는 1월 25일 체감온도 영하 50 에 육박하는  

한파로 한파주의보 및 한파경보 발생 

•미국 텍사스, 시카고, 뉴욕 등 12개 주에서 2월 1~2일 60cm이상의 폭설로 12명 사망, 

학교 휴교령 발표

 집중호우와 홍수

 -엘니뇨/라니냐는 전세계에 폭우와 홍수를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으로 올해는 라니냐로 

북반구 지역에 폭우와 홍수를 유발시킴

•스리랑카에서 2월 첫째 주 동부와 중북부 지역의 폭우로 인한 홍수로 11명 사망, 3명 

실종, 25만 명 대피

•이탈리아에서 3월 2일 이탈리아 중부에 폭우가 내려 3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대피

•미국에서 5월 14일 집중호우로 미시시피강이 범람할 위기에 처해 38년 만에 처음으로 

모간자 배수로의 수문을 개방

•태국에서 7월부터 11월까지 석 달째 계속되는 폭우로(50년만의 최악의 홍수) 427명 사망, 

약 18조원의 재산 피해 발생, 방콕 돈무앙 공항이 폐쇄되었으며 국토의 1/3이 침수

•필리핀에서 12월 30일~1월 19일 3주간의 폭우로 홍수가 발생. 58명 사망, 32명 실종.  

100만 명 수해 피해



2011년 이상기후 현황 및 원인

8 

2
0
1
1
년 

이
상
기
후 

보
고
서

 가뭄, 산불

 - 기후변화에 따른 기후 양극화 현상으로 인해 건조한 지역의 강우량은 더욱 줄어들어 

가뭄으로 인한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

•중국에서 지난해 9월부터 4개월간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 동부 산둥성에 60년만의 겨울 

가뭄, 24만 명의 식수난, 400만ha 농경지의 용수난 발생

•미국 중부와 서남부 지역 9개 주에서 극심한 가뭄이 수 개월간 지속되어, 텍사스 

서부에서는 4월 15일 대형 산불이 발생해 40만여ha가 불에 타고, 소방관 2명 사망

1월 미국 동부지역 폭설
(2011.1.26, 경상조은뉴스)

9월 텍사스 산불
(2011.9.5, AP Photo/Erich Schlegel)

5월 중국 중부 가뭄
(2011.5.25, AP Photo/Xinhua, Zheng Feng)

10월 태국 방콕 홍수
(2011.10.24, Reuters/Sukree Sukplang)

[사진 2-1] 2011년 지구촌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한 대표 피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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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주요	원인

 북극지역의 이상고온으로 인해 북반구 대부분의 지역에서 한파와 폭설이 나타남

 동태평양 지역은 평년에 비해 수온이 낮은 반면 서태평양에서 수온이 높았음

  기후변화에 따른 “기후 양극화 현상”으로 인해 소우(小雨) 지역은 한발과 가뭄이, 

다우(多雨) 지역에서는 폭우와 홍수가 빈발함

 올해는 1850년 기온 관측이 처음 시작된 이후 10번째로 가장 더웠던 해로 기록

북극진동

 ●북극의 이상 고온으로 인한 북반구 지역의 겨울철 한파

 -북극의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약 10 가 높은 이상고온현상이 오랫동안 지속되었으며, 이로 

인해 북극에 있는 찬 공기를 차단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제트기류라는 강풍대가 북극의 고온 

현상이 지속되면서 점차 느슨해지고 그에 따라 북극에 차단되어있던 찬 공기가 중위도까지 

내려오면서 북반구 지역에 한파와 폭설이 나타남

•�8월  35 ℃ 이상의 폭염으로  
15명 사망

•9.4~5 태풍 탈라스 19명 사망

•�5.8  제1호 태풍 ‘에어리’로  
24명 사망

•�7.25~28  제8호 태풍 ‘녹텐’으로 
35명 사망

•�4.22~27  남부 일대 토네이도 발생,역대 토네이도 
중 두 번째로 큰 인명 피해

   -  2011년 미국에서 토네이도로 인한 사망자는 
1953년 이후 가장 많았음

•5.14�집중호우로 미시시피 강이 범람 위기
   -  38년 만에 처음으로 모간자 배수로의 수문 개방

•7.22�동부와 중서부 지방 폭염
   - 뉴저지주 42 ℃의 역대 최고 기온 기록

•�1.5~12  북부와 동부지역 한파로 
140여명 사망

•�9월  동부와 북부의 홍수로  
80명 사망

• 12.27~1.1  
일주일간의 폭우로 22개  
도시 범람, 세계 최대 
광산지역인 퀸즐랜드주의 
석탄 생산 중단

• 7.20 남부 일부 지역 폭설 
   - 30년 만에 최악의 폭설

•�1.18  남동부 홍수와 산사태로 
800여명 사망

•1~3월 홍수로 최소 25명 사망

•�10월  동부와 남부 홍수로  
300명 사망

• 3월부터�7월까지 지속된 가뭄 
   - 60년 만의 최악

• 9.30 100여년 만에 이상고온 발생

   -  30일 낮 케임브리지의 최고기온 
29.2도 기록, 1908년 메이든 
헤드 지역에서 세웠던 9월말 
최고기온 27.8도를 넘음

• 3.2 중부지역 폭우로 3명 사망

•10.25  북서부지역 폭우로  
9명 사망

• 5월 가뭄

   -  최악의 가뭄으로 기록된 
1976년보다 심각)

•�6.3~20  중남부 지역 폭우와 
홍수로 175명 사망

•�4.17  남부 광둥성 일대 폭우와 
우박을 동반한 돌풍으로 17
명 사망

•�7월  일주일 동안 이어진 폭우와 
강풍으로 54명 사망

• 3.27~31 남부지역 폭우로 15명 사망

•7~11월 폭우로 50년만의 최악의 홍수 발생 427명 사망

태국 중국 미국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아프리카�동부지역

앙골라,�나미비아

파키스탄

인도
호주 칠레

일본

필리핀

브라질

[그림 2-2] 2011년 전세계 이상기후 발생 분포도(12월 10일 현재)



2011년 이상기후 현황 및 원인

10 

2
0
1
1
년 

이
상
기
후 

보
고
서

북극진동(AO, Arctic Oscillation)이란 북극에 존재하는 찬 공기의 소용돌이가 수십 일 또는 수십 년 주기로 

강약을 되풀이하는 현상으로, 북극진동지수(AOI, Arctic Oscillation Index)는 이를 지수화 한 것을 말하며, 

AO 지수가 양의 값일 경우 중위도 지역에 따뜻한 겨울이, 음의 값일 경우 추운 겨울이 나타남

[그림 2-3] 일평균 북극진동지수의 변화(기간:2010년 11월 1일~2011년 11월 30일)

[그림 2-4] 북극진동의 평상시(위) 모습과 약해졌을 때(아래)의 제트기류의 흐름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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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년 1월의 일평균 북극진동지수는 최고 -5.3으로 강한 음의 지수 값을 보였음

엘니뇨/라니냐

 ●라니냐 종료이후 다시 저수온 현상으로

 - 2011년 5월 라니냐 종료 이후 다시 엘니뇨 감시구역(Nino 3.4)의 평균해수면 온도는 7월 

이후 저수온 상태를 보이고 있음

 - 2011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엘니뇨 감시구역의 해수면 온도 편차는 평년 25.4 에 

비해 1.1 가 낮음

엘니뇨(라니냐)의 정의: 엘니뇨 감시구역(Nino 3.4 지역: 5°S~5°N, 170°W~120°W의 열대 태평양)에서  

5개월 이동평균한 해수면온도의 편차가 0.4℃ 이상(-0.4℃ 이하) 나타나는 달이 6개월 이상 지속될 때 그 첫 

달을 엘니뇨(라니냐)의 시작으로 정의함

[그림 2-5] 엘니뇨 감시구역(Nino 3.4 해역)의 월평균 해수면 온도편차 시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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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

 ● 역사상 가장 더운 최근 10년

 -세계기상기구(WMO)는 지난 2002년부터 2011년까지의 기간이 역사상 가장 더운 10년으로 

기록

 - 2011년은 라니냐(La Nina)의 영향이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1850년 기온 관측이 처음 

시작된 이후 10번째로 기온이 높은 해였음

 -북반구 지역 평균기온의 상승은 남반구에 비해 높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 2-6] 북반구, 남반구 그리고 전지구 평균기온의 평균(1961~1990년)에 대한 편차 

그림출처: http://www.cru.uea.ac.uk/cru/data/temperature/#dat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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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우리나라의	이상기후

2.1	개요

 기후 변화에 따른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 전망

 - 전 세계가 기후변화 대책을 실행하지 않을 경우, 기후변화로 인한 우리나라 피해비용은 

2100년까지 약 2,800조원으로 추정(226조원~2경 7,791조원)3)

 유례없는 이상기후 현상이 다양하게 발생 

 - 2010년 12월 말부터 1월 말까지 한파가 39일간 지속

 - 2월 11~14일 강원도 동해시에 최심적설 102.9cm 기록(일최심 신적설 극값 1위 경신)

 -봄철 잦은 황사의 발생으로 인해 황사 관측일수가 8.5일로 평년(5.1일, 81~ 10년)에 비해 

3.4일이 많았음

 - 2011년 여름철 열대야는 7.4일로 최근 10년(6.4일, 01~ 10년)보다 1일이 많았음

 - 7월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일강수량 최다 기록(1시간 최다강수량 기록 경신)

 -제5호 태풍 메아리 (6월 26일)와 제9호 태풍 무이파 (8월 7일)가 이례적으로 서해상으로 

북상

 - 9월 12~17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염이 발생(9월 중순의 일최고기온 극값 경신)

 - 11월 상순에 발생한 이상고온 현상(11월 상순 일최고기온 극값 1위 경신)

2월 동해시 폭설
(2011.2.14, 국민일보)

7월 중부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2011.7.28, 세계일보)

[사진 2-2] 2011년 우리나라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한 대표 피해 사례

3)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나라의 경제학적 분석’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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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파]  1월 한달 내내 평년보다 낮은 기온이 지속되면서 강추위가 이어졌음 

※ [이상고온] 9월 중순,11월 상순과 하순에 전국적으로 이상고온현상 발생

※ [이상저온]  4월에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많은 비가 내렸음

※ [황사]  3월, 4월, 5월에 평년보다 잦은 황사가 전국적으로 발생

동두천
•[폭우] 일 강수량 449.5mm (극값 1위 경신)

동해시
•[폭설] 2.14 최심적설: 102.9cm

대구
•[이상고온]  9.15  34.2℃

제주
•[태풍]  8.7  (무이파) 일최다 강수량: 

299.0mm

서울
•[폭우] 일 강수량 극값 301.5mm

정읍

광주

•[폭우] 8.9 일 강수량 극값 경신 420.0mm

•[이상고온] 11.3  27.1℃

흑산도
•[태풍]  6.25  (메아리) 일 최대 순간풍속 

34.8m/s

•[태풍]  8.7  (무이파) 일최대 순간풍속 
42.4m/s

포항
•[폭설]  1.3 최심신적설 28.7cm

울산
•[태풍]  (메아리) 일최다 강수량 164.0mm

부산
•[폭우]  일 강수량 극값 1위 경신 96.0mm

[그림 2-7] 2011년 우리나라의 이상기후 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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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한파

 현황 

 ● 2010년 12월 23일 이후 1월 말까지 한파가 지속되었으며, 1월 평균기온은 -4.4 로 평년보다 

3.7  낮았음

 -특히, 1월 15~16일에는 찬 대륙고기압이 크게 확장하여 우리나라 남부지방까지 강한  한파가 

나타남

※  부산 아침 최저기온 -12.8℃로 1915년 이후 96년만의 가장 낮은 기온, 서울 아침최저기온 -17.8℃로 

10년만의 추위를 기록함

 원인

 ● 겨울철 북극지방의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약 10  이상 높은 이상 고온현상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12월 중반이후 강한 음의 북극진동이 나타나 북극에 차단되어 있던 찬 공기가 

중위도까지 내려오면서 1월 내내 평년보다 낮은 기온과 강추위가 이어짐

- 12 -

[그림 2-8] 2011년 1월 북극진동 지수의 시계열(좌)과 1월의 지상 평균 기압계(우)

[그림2-9] 1월 지상 기압(실선)과 850hPa 온도(음영)

폭설

현황 

월 일에는 강원도 동해시에 최심적설 를 기록하는 등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렸음

일최심 신적설 극값 위 경신 지점 강릉 동해 울진 

[�� ����� ����������������������������현황(cm)

극값

경신 지점

최심신적설 최심적설

날 짜 값 날 짜 값
동   해
울   진
울   산

[그림 2-8] 2011년 1월 북극진동 지수의 시계열(좌)과 1월의 지상 평균 기압계(우)

[그림 2-9] 1월 지상 기압(실선)과 850hPa 온도(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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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폭설

 현황 

 ● 2월 11~14일에는 강원도 동해시에 최심적설 102.9cm를 기록하는 등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렸음

 - 일최심 신적설 극값 1위 경신 지점: 강릉 77.7cm, 동해 70.2cm, 울진 41.0cm

[표 2-1] 동해안 지역의 일최심 신적설 및 일최심 적설 관측 현황(cm)

극값  

경신 지점

최심신적설 최심적설

날 짜 값 날 짜 값

동   해 2011.02.11 70.2 2011.02.14 102.9

울   진 2011.02.11 41.0 2011.02.12  65.7

울   산 2011.02.14 21.4 2011.02.14  21.4

[표 2-2] 2월 일강수량 극값 경신 현황(㎜)

극값  

경신 지점

1위 2위 3위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동해 2011.02.11 73.6 2011.02.27 41.8 2010.02.12 39.0

울진 2011.02.11 65.0 1976.02.16 49.0 1990.02.19 41.0

여수 2011.02.27 77.0 1954.02.27 57.6 1950.02.08 51.9

고흥 2011.02.27 63.5 1993.02.16 61.0 1998.02.19 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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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2011년 2월 10∼15일 동해안 폭설 모식도

 원인

 ●상층의 차가운 공기가 남하하여 불안정이 강화되고 북고남저 기압계에서 발달한 북동기류와 

남동쪽 해상의 저기압에 의한 남동기류가 동해안 지역에서 합류되면서 동풍기류가 강화됨. 

그리고 하층에서의 지속적인 수증기 공급으로 인해 눈구름이 강하게 발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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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황사

 현황

 ● 3월부터 5월까지 7차례의 황사 발생(평년 기준; 1981-2010년)

 - 2011년 봄철 황사 관측일수는 8.5일로 평년(5.1일)에 비해 3.4일이 많았으며, 작년(6.8일)에 

비해 1.7일이 많았음

 - 3월 황사 관측일수는 2.5일로 평년에 비해 0.8일이 많았으며, 작년 5.0일에 비해 2.5일이 

적었음

 - 4월 황사 관측일수는 0.3일로 평년(2.3일)에 비해 2.0일이 적었으며, 작년 0.9일에 비해 0.6

일이 적었음

 - 5월 황사 관측일수는 5.7일로 평년(1.0일)에 비해 4.7일 많았으며, 작년 0.8일에 비해 4.9일이 

많았음

[표 2-3] 2011년 봄철 황사 발생 현황

관측일

최고농도

(μg/㎥)

(지점)

주요 지점 농도(μg/㎥) 강도 발원지/이동경로

3.14
190

(백령도)
백령도 190 옅은 황사 만주→요동반도→ 백령도

3.19~22
876

(천안)

서울 580, 관악산 646,

수원 690, 춘천 382, 

전주 267, 추풍령 237,

강화 441, 천안 644,

청원 737

짙은 황사
몽골/내몽골→발해만→북한→

서울·경기→전국

4. 1.
299

(백령도)
백령도 299 옅은 황사

몽골(동부)→내몽골고원/만주→

북한(신의주)→ 백령도

4.15~16
214

(영월)

대관령 155, 영월 214,

울진 175, 안동 140,

대구 176, 울산 122

옅은 황사
몽골(동부)→내몽골고원/만주→

강원/경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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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일

최고농도

(μg/㎥)

(지점)

주요 지점 농도(μg/㎥) 강도 발원지/이동경로

5.1~4
1,025

(흑산도)

고산 731, 진도 662, 

구덕산 640, 백령도 610,

관악산 603, 전주 557,

울산 541

매우 짙은

황사

몽골/황하 중상류 건조지역/

내몽골고원→황토고원/산둥반도/

만주/요동반도→북한/전국

5.12~13
838

(백령도)

관악산 674, 

격렬비도 653,

천안 652, 흑산도 542, 

서울 506

짙은 황사
몽골/내몽골고원→만주/요동반도

→ 북한/전국

5.14
313

(대관령)

광덕산 217, 추풍령 201,

속초 200, 관악산 200 
옅은 황사

만주/내몽골고원→서한만→ 

서울·경기/강원→울릉도

[표 2-4] 평년(1981~2010년 평균)과 2011년의 봄철 황사 관측일수

연도 3월 4월 5월 봄철

평년

(1981~2010) 
1.7 2.4 1.0 5.1

2010년 5.0 0.9 0.8 6.8 

2011년 2.5 0.3 5.7 8.5

※ 관측일수: 전국 황사 관측지점 중 황사가 관측된 날의 수를 전체 지점수(28소)로 나눈 값

 원인

 ●봄철 잦은 황사의 원인

 - 3월 이후 황사발원지의 눈이 빠르게 녹으면서 건조한 상태가 지속되었으며, 발원지 주변으로 

잦은 저기압이 통과하면서 황사가 자주 발원하였음. 상층 기압골이 자주 통과하면서 그 

후면의 북서기류를 따라 황사가 우리나라로 자주 유입되었음



2011년 이상기후 현황 및 원인

20 

2
0
1
1
년 

이
상
기
후 

보
고
서

[그림 2-11] (좌) 2011년 3월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황사의 발원지 및 이동경로 및

          (우) 4월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황사의 발원지 및 이동경로

[그림 2-12] (좌) 황사 발원지 강수량 현황(3월)과 (우) 5km 상공 대기의 평균 흐름(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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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이상저온과	일조량	부족

 현황

 ● 3월 평균기온이 4.8 로 평년(6.1 )보다 1.3 가 낮아 1973년 이후 평균기온 최저 5위, 평균 

최저기온은 -0.6 로 평년(0.8 )보다 1.4 가 낮아 1973년 이후 최저 3위를 기록

 원인

 ● 3월의 쌀쌀한 날씨의 원인은 찬 대륙고기압이 평년에 비해 강한 세력을 유지하며  우리나라까지 

확장했기 때문임

 ● 4월의 저온현상과 잦은 강수의 원인은 발달한 상층 저기압이 우리나라 북동쪽에 정체하면서 

북쪽으로부터 찬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쌀쌀한 날씨가 지속되었으며, 상층 저기압 

주변을 따라 이동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자주 내렸음

[그림 2-13] (좌) 3월의 평균 해면기압과 (우) 4월의 5km 상공(실선) 및 지상(음영) 기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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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폭염과	열대야

 현황 

 ● 2011년 여름철 열대야는 7.4일로 최근 10년(6.4일, 2001~2010년)에 비해 1.0일이 많았음

※  남부와 제주도지방의 경우 열대야가 8.7일과, 31.5일로 최근 10년(6.7일, 28.0일)에 비해 2.0일, 

3.5일이 증가하였음

 ●폭염은 6.3일로 일조시간이 적어 최근 10년(9.3일, 2001~2010년)에 비해 3.0일이 적었음

※ 8월 하순 낮최고기온 극값 1위 경신 현황(단위:℃)

 - 8월 29일: 고창 32.8 , 순창 34.2

 - 8월 31일: 문산 33.6 , 정선 33.1 , 광양 33.5 , 청송 33.8  

 원인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고온다습한 공기가 자주 유입되어 기온이 떨어지지 않아 

열대야가 자주 나타났음

 ● (8월 하순의 늦더위)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습도가 높고 낮 동안의 강한 일사로 인해 

기온이 상승하여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폭염이 나타났음(8.28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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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최근 10년과 올해의 지역별 6~8월 (위) 열대야 및 (아래) 폭염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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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집중호우

 현황 

 ● 7월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일강수량 최다와 1시간 최다강수량 기록 경신

 -상순에는 장마전선이 남북으로 오르내리며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려 강수량이 평년(92.3

㎜)보다 많았음(평년대비 268%)

 -중순에는 장마전선이 주로 중부 이북에 위치하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연일 비가 

내렸으나 강수량은 평년(114.2㎜)과 비슷하였음(평년대비 78%)

[표 2-5] 집중호우 발생기간의 누적 강수량 현황(㎜)

7월 9~10일
진주 361.0, 고흥 320.5, 밀양 274.0, 영천 220.0, 해남 180.5, 군산 327.5, 

금산 205.0

7월 26~28일 동두천 675.0, 서울 587.5, 문산 494.0, 인제 361.0, 철원 356.0, 부산 246.0

[표 2-6] 강수량 극값 1위 경신 현황(㎜)

일강수량 최다

  9일: 진주 318.0, 고흥 305.5, 밀양 245.0, 해남 178.0, 영천 141.0 

10일: 군산 308.5, 금산 188.0 

27일: 동두천 449.5, 문산 322.5, 서울 301.5, 인제 211.0

시간 최다 강수량 27일: 부산 96.0, 철원 67.0, 동두천 84.0, 문산 66.5

[그림 2-15] (좌) 누적강수량 분포도(7월 9∼10일) 및 (우) 누적강수량 분포도(7월 26~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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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 

 ● 9~10일 집중호우 사례는 우리나라 남부지방에 위치한 장마전선에 많은 수증기가 공급되면서 

비구름이 크게 발달하여 지리산을 중심으로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렸음

 ● 26~28일 집중호우사례는 남서풍을 타고 유입된 따뜻하고 습윤한 공기와 대기 중·하층에 

위치한 건조한 공기 사이에서 강화된 대기불안정이 비구름대를 발달시켰음. 또한 우리나라 

북동쪽 사할린 부근에 저지고기압으로 인해 비구름대가 정체되어 좁은 지역에 강수가 

집중되어 중부지방 및 경남 남해안 지방에 많은 비가 내렸음

[그림 2-16] 집중호우 모식도(7월 26~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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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태풍

 현황 

 ●제5호 태풍 메아리의 서해상으로 북상

 - 6월 서해로 북상해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준 태풍 중 서해에서 유일하게 북서진한 

태풍으로 기록됨

 -태풍이 서해로 북상하면서 태풍 진행방향의 동쪽에 속한 서해안 지방은 강한 바람이 

불었으며, 해안지방을 중심으로 6월 일최대 순간 풍속 극값이 경신되었음

 ●제9호 태풍 무이파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 

 - 2011년 들어 서해상으로 북상하여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두 번째 태풍으로 기록됨

 ●제12호 태풍 탈라스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

 -제12호 태풍 탈라스는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북~북북서진하여 9월 3일 

동해상으로 진출하여 소멸

 원인

 ● 6월 태풍은 북태평양고기압이 서쪽으로 확장하여 발달하면서 중국남부로 이동하나, 

올해는 북태평양고기압이 남북으로 형성(북쪽으로 발달)되어 있어 태풍이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동진하지 못하고 북~북서진하여 서해를 지나 북한에 상륙하였음

 ●북태평양고기압이 평년에 비해 북쪽으로 치우쳐 발달하여 서해상을 따라 북상하였으며 

따뜻한 바다 위를 느리게 이동하면서 강한 태풍으로 발달하여 제주도 및 전라남도 지방이 

태풍의 영향을 많이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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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 (좌) 제5호 태풍 ‘메아리’의 서해 북상원인 및 (우) 경로도

[그림 2-18] 서해상을 통과한 태풍의 이동경로

[표 2-7] 제5호 태풍 ‘메아리’와 제9호 태풍 ‘무이파’의 기록

태 풍 명 일최대 순간풍속(m/s) 일최다 강수량(㎜)

메아리(6월 26일) 흑산도 34.8, 진도 29.3 울산 164.0, 울릉도 148.0

무이파(8월 7일) 흑산도 42.4, 진도 38.8 제주 299.0, 순천 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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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이상고온

 현황 

 ● 9월 12~17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염이 발생하는 등 전국적인 고온현상이 나타났음

 -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발표(15일) 되었고, 이는 2008년 폭염특보 시행이후 가장 

늦은 시기에 발표된 것임

 - 9월 중순의 일최고기온 극값 경신

 ●따뜻한 남풍기류의 유입과 따뜻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10월 말에서 11월 상순사이에 

이상고온 현상이 나타났음

[표 2-8] 9월 중순 일최고기온 극값 1위 경신 현황(℃)

9월 15일 김해 34.3, 대구 34.2, 광양 34.2, 합천 34.0, 양산 33.6, 영천 33.0, 창원 32.6

9월 16일 고흥 34.1, 보성 33.7, 장흥 33.7, 경주 33.5, 울산 32.9, 순천 32.9, 함양 32.8

9월 17일 순창 34.3, 주암 34.0, 남원 33.9, 완도 33.0, 해남 33.0, 고창 32.9, 진도 32.7

[표 2-9] 11월 상순 일최고기온 극값 1위 경신 현황 (℃)

11월 2일 제주 26.4, 고산 26.8

11월 3일
청주 25.1, 대전 25.5, 안동 25.1, 광주 27.1, 완도 24.4, 순천 25.3, 진도 25.6,

천안 25.3, 부여 25.9, 장수 24.6, 장흥 26.5

11월 4일
원주 25.5, 영월 25.1, 충주 25.5, 서산 25.4, 군산 25.2, 전주 28.0, 고창 26.5,

성산 25.7, 이천 25.4, 제천 24.0, 부안 26.8, 정읍 27.6, 남원 26.7

11월 5일

철원 24.0, 문산 26.1, 춘천 24.8, 서울 25.9, 수원 25.8, 상주 25.2, 창원 24.8,

강화 23.8, 양평 25.5, 홍천 25.6, 봉화 24.4, 영주 24.5, 문경 24.6, 거제 25.8,

동두천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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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

 ● 9월에 발생한 고온현상은 북태평양고기압이 일본 동쪽에서 발달하면서 우리나라는 그  

가장자리에 들어 온난 습윤한 공기가 유입되었고, 맑은 날이 지속되면서 낮의 강한 일사로 

공기가 데워졌기 때문임

 ● 11월 상순에 발생한 이상고온 현상은 찬 대륙고기압의 강도가 평년보다 약한 상태였으며, 이로 

인해 대륙고기압에서 떨어져 나온 이동성 고기압이 찬 성질을 갖지 못하고 따뜻한 성질을 

띠게 되었고, 이 고기압이 동해상에 머물면서 그 후면으로 남풍이 불어 따뜻한 바다위에서 

형성된 온난한 공기가 우리나라로 유입되어 이상고온 현상이 나타났음

[그림 2-19] (좌) 500hPa 고도 및 (우) 850hPa의 고도와 습윤속 평균장(9월 12~17일)

[그림 2-20] (좌) 850hPa 바람 및 기온 편차(11월 1~5일) 및 (우) 고온현상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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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농업	분야

1.1	개요

  최근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해 가뭄·홍수, 일조부족 등 이상기후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추세

 - (온도) 1970년대(12.1 ) 대비 2000년대(12.8 ) 0.7  상승

 - (강수량) 1970년대(1,248㎜) 대비 2000년대(1,392㎜) 144㎜ 증가

 - (일조시간) 1970년대(2,429hr) 대비 2000년대(2,172hr) 256시간 감소

※  기온 급상승 농업지대는 동해안 남부, 강수량 급증 농업지대는 태백고랭지, 가뭄 발생 빈발지대는 

영남내륙지대였음

<농업기후지대별 연평균기온 변화> <농업기후지대별 강수량 변화>

[그림 3-1] 농업기후지대별 연평균기온·강수량 변화

 또한, 한파와 폭설, 일조부족, 집중호우·태풍 등 기상재해 증가 추세

 -최근 대규모 피해를 유발한 초강력 태풍이 발생

•2003년 매미 농작물 123천ha, 시설 1.8천ha 등 피해 8.6천억원 복구비 소요

•2006년 에위니아 농작물 17천ha, 시설 8천ha 등 피해 2.8천억원 복구비 소요

•2010년 곤파스 농작물 28천ha, 시설 1.7천ha 등 피해 2.7천억원 복구비 소요

 - 지속적인 강수량 증가 경향으로 호우피해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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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강수량: 1990년대 평균 1.2천㎜  2000년 이후 1.4천㎜(12% 증가) 

강수량 편차: 1939년 754㎜  2003년 1,792㎜(2.4배 차이)

 -과거 큰 문제가 없었던 비정형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 확대

•일조량 부족에 따른 시설작물의 고사 및 생육저하 피해발생

* 2010년 일조량 부족으로 인해 시설채소 14천ha(전체 51천ha) 피해

•과수 등 농작물 재배한계선이 북상, 겨울철 한파 등에 취약하여 과거에 없던 대규모 냉해 

피해

* 2010년 1~5월 저온으로 39천ha(과수 17, 맥류 21, 채소 1) 피해, 296억원 복구비 소요

1.2	농업	분야	영향

1.2.1	한파에	의한	영향

 1~2월 한파로 인해 전남, 전북, 경남지역에 농작물 피해

 - 1월 평균 기온: -9.1 -9.4  / 최저기온 -17.3

 - 시설하우스 작물 196ha(경남)에 고사 및 생육장애 발생

•딸기 71.7ha, 호박 29.3ha, 감자 57.0ha, 수박 21.5ha, 고추 13.3ha, 토마토 3.4ha,  

기타 0.4ha

 -녹차 2,452ha 피해(전북 88ha, 전남 1,336ha, 경남 1,028ha)

<감자> <호박>

[사진 3-1] 한파 피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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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폭설에	의한	영향

 2010년 12월 말부터 2011년 2월 사이에 폭설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 발생

 - (12월 29일~1월 1일) 12월 후반 동아시아 대륙으로부터 우리나라 쪽으로 저기압의 이동 

통로가 형성되어 서해안과 중부지방에 강한 한파와 대설이 나타남

•최심적설량(㎝): 고창 40.5, 정읍 38.5, 영암군 영암읍 44, 진안 30.0

 - (1월 3~4일) 영하 30  안팎의 찬공기와 지속적인 북동기류가 유입되면서 동해안의 높은 

수온(13~15 )으로 상하층 대기가 불안정한 가운데 높은 온도차로 다량의 수증기가 

공급되면서 포항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림

•최심적설량(㎝): 포항시 동해면 52(오천읍 48, 대송면 42, 연일읍 42)

 - (2월 11~14일) 남동쪽해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으로부터 한반도로 형성된 기압골이 머물면서 

2.11 14일까지 영동과 경북 북부지역에 많은 눈이 내림

•최심적설량(㎝): 동해 133.1, 강릉 99.4, 울진 92.5, 속초 64.0, 울산 25.9

 농업 분야 폭설 피해

 -사유시설: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축산시설 등 54,529백만원 피해 발생

[표 3-1] 폭설 피해 내역

시설별 단위
피 해 내 역

비고
물  량 피해액(백만원)

계 54,529

비닐하우스 ha 271.94 34,355

인삼재배시설 ha 266.23 4,992

축산시설 동 343 12,216

버섯재배사 등 식 1 2,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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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봄철	이상저온에	의한	영향

 2011년 1~4월 이상저온으로 인한 농작물(과수, 밀) 피해 발생

 - 1월 최저기온은 평년(-3.1 )대비 약 4  낮았고, 일부지역은 73년 이래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 과수 고사 및 생육부진 피해 발생

 - 밀 생산지역인 전남·북, 경남의 경우 2월 이상저온으로 밀 백수피해(이삭의 쭉정이 현상)

•전남 최저기온 -2∼-5 (평년 -1∼-3 ), 일부 지역은 최저기온 -6∼-7  

 전체 피해면적(약 31천ha) 중 과수 19천ha, 밀 12천ha 피해

 - (과수) 재배면적(162천ha)의 11.7%(19천ha)에서 저온피해 발생

•주요피해(피해면적의 76%): 사과(7천ha), 포도(4.6 천ha), 배(2.7 천ha)

 - (밀) 재배면적(18천ha)의 65%(12천ha)에서 피해 발생

※ 2010년 저온 피해면적: 39천ha(과수 17천ha, 맥류 21천ha, 채소 1천ha)

   -  2010년 과수 피해 면적: 17천ha(배 6.6천ha, 복숭아 2.4천ha, 매실 1.5천ha, 사과 1.2천ha, 

포도 0.3천ha, 기타 5천ha)

[사진 3-2] 폭설 피해사례

 ※ 2011년 1월중 최저기온 극값 경신현황(73년 이후 1위 기록, ℃)

▶ (1. 2일) 강진 -11.1, 고창 -13.9, ▶(1.8일) 함양 -13.1 ▶(1.17일) 정선 -19.7

▶ (1.16일) 북강릉 -16.2, 울진 -14.0, 군산 -13.6, 상주 -15.8, 진주 -15.6, 밀양 -15.8,

<비닐하우스><인삼재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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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저온피해 주요품목 세부현황

(단위: ha, %)

구 분 품     목 재배면적(A) 피해면적(B)
피해수준별(ha)

비율(B/A)
30%미만 30～50% 50%이상

총 계 합     계 180,309 30,711.4 5,460 7,694.6 17,557 17.0

과 수

소     계 162,472 19,047.7 5,215.3 6,566.5 7,266.1 11.7

사과 30,992 7,174.5 2,498.1 2,390.2 2,286.2 23.1

포도 18,638 4,560.5 769.8 1,252.3 2,538.4 24.5

배 16,239 2,709.0 1,052.1 1,200.4 456.5 16.7

자두 3,477 863.8 94.5 538.1 231.2 24.8

매실 3,520 854.0 180.5 360.5 313.0 24.3

단감 14,820 832.2 242.0 416.7 173.4 5.6

복숭아 11,479 690.5 159.1 173.7 357.7 6.0

유자 1,163 672.8 12.1 62.4 598.3 57.9

무화과 440 282.6 35.4 40.2 207.0 64.2

오디 1,025 128.1 77.3 11.3 39.5 12.5

참다래 220 65.3 24.5 26.3 14.5 29.7

블루베리 232 52.8 6.5 8.5 37.8 22.8

기타 60,227 161.6 63.4 85.9 12.6 -

맥 류 밀 17,837 11,663.7 244.7 1,128.1 10,290.9 65.4

1.2.4	집중호우	및	태풍에	의한	피해

 7~8월 이상기후로 인해 기록적인 집중호우 및 태풍 무이파 발생

 - 7.7 7.16 연속강우는 1961년 이후 50년 만의 최장 기록

•일 최다 강수량(㎜) 극값: 고흥 305.5, 진주 318, 밀양 245, 금산 188 등

•시간 최다 강수량(㎜/h): 순천 43(7.9일), 진주 42.5(7.9일), 군산 44(7.10일)

 - 7.26~29 기간 중 중부지방에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내렸음

•강수량 극값 1위 경신(27일)

•일 최다 강수량(㎜): 동두천 449.5, 문산 322.5, 서울 301.5, 인제 211

•시간 최다 강수량(㎜/h): 부산 96, 철원 67, 동두천 84, 문산 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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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농작물침수, 가축·어류폐사, 시설파손 등 피해 발생

 - 7.7∼16 호우 피해: 농작물 침수 51천ha(벼 47천), 가축 37만마리 (오리 15, 닭 16, 메추리 등 

기타 6), 전복 44만마리 폐사

[표 3-3] 7.7~16 호우로 인한 피해 현황

(단위: ha)

시도 합 계 벼
시설

작물

밭

작물
과수 유실 매몰

가축

(천마리)

어패류

(천마리)

대구 152 99 24 13 17 -
0.7(돼지 0.2,닭 0.2, 

기타 0.3)
-

대전 112 89 23 - - - 0.1(기타) -

충북 68 60 3 - 5 - - -

충남 6,842 6,351 333 158 - - - -

전북 23,199 22,674 401 124 - - 193(오리 111,닭 82) -

전남 8,442 8,393 49 - - 0.2
86.6(오리 25, 닭 49, 

기타 12.4)

440

(전복)

경북 2,203 359 1,757 46 28 12.9 - -

경남 10,487 9,187 851 359 90 -
97.2(돼지0.2, 오리 

14, 닭 33, 기타 50)
-

합계 51,505 47,212 3,441 700 140 13.1 377천마리 440천마리

 - 7.26∼29 호우 피해: 농작물* 침수 1.7천ha, 가축폐사 30만마리(닭)

•벼 1,001ha, 시설작물 494ha(상추·쌈채) 노지작물 205ha(옥수수 등)

[표 3-4] 7.26~29 호우로 인한 피해 현황 

(단위: ha)

시도 합 계 벼 시설 작물 밭작물 과수 유실 매몰 가축 (천수)

서울 116 10 90 16 - - -

인천 56 56 - - - - -

경기 1,408 848 393 167 - - -

강원 103 87 4 12 - - -

합계 1,683 1,001 487 19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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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 무이파로 인해 농작물 침수 등 27,888ha, 낙과 1,906, 시설채소 190, 닭·오리 69만 

마리 폐사 등

[표 3-5]  태풍에 의한 피해 현황

구분

시설(ha) 농작물 침수 등(ha) 과수낙과(ha) 축산

소계

하 

우 

스

인삼

시설
축사 소계 벼

밭

작 

물

시 

설 

채 

소

소계 배

단

감

무

화

과

참

다

래

복

숭

아

사

과

오리 

·닭

(천 

마리)

양봉

한봉

(군)

계 79.2 30.6 47.3 1.3 27,888 38,507 2,930 190 1,906 1,475 121 30 120 70 90 691 1,379

충북 0.1 0.1 - - 0.7 - 0.7 - 5.3 - - - - 5.3 - -

충남 0.1 0.1 - - 21.1 - - 21.1 9 2.4 - - - - 6.6 - -

전남 34.5 20 14.3 0.2 356 12,320 1,776 - 1,243 1,036 121 30 56 - 92.6 568

전북 38 5 32 1 26,378 26,133 100 145 261 176 - - - 9 76 588 761

경북 1.0 - 1.0 - 1.6 - 1.6 - 0.1 0.1 - - - - - - -

경남 3.1 3.1 - - 131.0 54.5 52.2 24.3 387.6 260.3 - - 120 4.8 2.5 - -

제주 2.4 2.3 - 0.1 1,000 - 1,000 - - - - - - - - 10.5 50

•벼 백수피해: 1,844ha(전남 853, 전북 991) / 벼 염해: 2,308ha(전남)

<시설재배지>

< 배 낙과피해 >

<시설하우스>

< 벼 피해 >

[사진 3-3]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

[사진 3-4] 태풍 피해

<농경지>

< 참깨 도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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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기온 > < 강수량 >

[그림 3-2] 가을철 평균기온 및 강수량 변화 추이

1.2.5	가을철	이상고온에	의한	영향

 10월 중순 이후 평년보다 고온지속으로 월동작물 생육이 좋아 겨울철 동해 우려

 -특히 일부지역에서 일찍 파종한 청보리 등 사료작물의 경우 웃자람 발생

 - 난지형 마늘의 경우 파종 후 고온과 잦은 강우로 평년보다 초장이 길고, 엽수가 많아 

웃자람으로 인한 월동율 감소 우려

•11월중 일최고기온 극값 경신(거제 25.8 , 창원 24.8 , 영주 24.5 , 철원 24.0 , 강화 

23.8 )

1.3	농업	분야	대응	실적

  이상기상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업분야 피해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농업재해 

종합대책 수립·추진

 - 신속한 상황전파·홍보실시 및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 유지

•기상 특보시 비닐하우스, 축사 농가를 대상으로 기상 및 행동요령 문자메세지 전달(13

만명) 및 TV, 라디오 등 홍보

•기상청, 소방방재청 등과 협조하여 예방 및 신속한 복구 도모 및 대규모 피해시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에 연락관 파견

 -농작물·농업시설 피해예방 및 피해최소화 대책 추진

•과수, 맥류 등 농작물 및 농업시설 사전·사후관리 대책 추진

•피해 발생시 재해복구비(시설복구비, 대파대 등) 신속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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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름철·겨울철 농업재해대책 상황실 운영

•편 성: 초동대응, 농산, 원예특작, 축산 등 4개 팀 운영

•운 영: 특보 발령시 비상대응 계획에 의거 대응태세 유지

* 특보 발령 시 각국·유관기관·단체가 상황 종료 시까지 24시간 교대근무

 농업피해 발생시 피해조사 및 신속한 피해복구비 지원

[표 3-6] 재해유형에 따른 지역별 피해상황 및 복구비 지원 현황

재해유형 지역 피해상황 복구비 지원

대설

(중대본)

’10.12.30

~’11.1.4

광주, 전북,  

전남, 경북

비닐하우스 207ha, 인삼시설 266ha, 

축산시설 112동 등

•계: 38,594백만원

  - 보조 14,307

  - 융자 20,390

  - 자담  3,897

한파 1.15~17 경남
시설작물 196ha(딸기 72, 호박 29, 감

자 57, 수박 22, 고추 13, 토마토 3)

•계: 552백만원

  - 보조 410(사유)

  - 융자  83

  - 자담  59

대설

(중대본)
2.11~14 강원, 경북

비닐하우스 65ha, 축산시설 231동, 수

산시설 35개소, 농업연구시설 13개소

•계: 31,873백만원

  - 보조 12,087

  - 융자 16,240

  - 자담  3,546

한파 1~2월

강원, 충남 

전남, 전북 

경남

녹차 2,452ha, 어류 1,452만미 등

•계: 15,820백만원

  - 보조 9,215

  - 융자 4,021

  - 자담 2,584

동냉해 1~5월

대구,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작물32천ha(과수 19천ha, 밀 12천ha, 

산림작물 1천ha)

•계: 40,551백만원

  - 보조 33,666

  - 융자  3,899

  - 자담  2,986

집중호우

(중대본)
7.7~16

대구, 대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농작물 침수 51천ha(벼 47천), 가축 37

만마리 (오리 15, 닭 16, 메추리 등 기타 

6), 전복 44만마리 폐사, 수리시설 467

개소 등

•계: 62,330백만원

  - 보조 44,788

  - 융자 6,151

  - 자담 11,391

집중호우

(중대본)
7.26~29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농작물 침수 1.7천ha, 가축폐사 30만마

리(닭), 수리시설 377개소

•계: 71,206백만원

  - 보조 56,850

  - 융자  5,554

  - 자담  8,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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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유형 지역 피해상황 복구비 지원

태풍 무이파

(중대본)
8.6~10

부산,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농작물 침수 등 27,888ha, 낙과 

1,906, 시설채소 190, 닭·오리 69만

마리 폐사 어선 127척, 양식시설 101개

소, 전복 폐사 1,050만 마리, 수리시설 

342개소, 어항시설 206개소

•계: 170,115백만원

  - 보조 129,767

  - 융자  33,456

  - 자담  6,892

태풍 메아리 

및 호우
7~9월

광주, 경기

전남, 경북

제주

농경지 5ha, 하우스 0.72, 가축 38천

수, 농작물 3천ha

•계: 3,254백만원

  - 보조 1,741

  - 융자 945

  - 자담 569

태풍 꿀납 9.10~11 제주
농경지 유실 5ha, 농작물 침수 289ha 

피해

•계: 480백만원

  - 보조 277

  - 융자 128

  - 자담  75

태풍메아리

및 우박
6월, 10월

충남, 전북 

전남

다시마 톳 등 10,074줄(121어가), 농작

물 1,031ha(550농가) 피해

•계: 1,687백만원

  - 보조 800

  - 융자 584

  - 자담 223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소방방재청) 복구지원 내역 포함.

 기상재해 경감 및 돌발병해충 관리기술

 -원예작물 동해 안전재배 한계선 구명 및 기상재해 경감기술 개발

 -약제, 천적, 트랩식물 등을 이용한 돌발해충 종합방제 체계 확립

 기후변화 적응 품종(축종) 및 재배법

 - 식량·원예작물 품종(내재해성, 내병성, 내충성) 및 재배기술 개발 

 -가축 및 목초의 안정적 생산기술 개발

 농업생산 취약성 평가 및 저감기술

 -농업생산기반의 취약성 평가를 위한 DB 구축 및 지표 개발

 - 기상재해에 따른 농업 생산기반 피해저감기술 개발

 - 이상기온에 따른 주요 노지 채소작물의 피해 평가 및 대응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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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토해양	분야

2.1	개요

  평균기온의 상승과 강우량의 증가로 자연재해 양상이 변화

 -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유역, 도심지 등에 피해가 증가하고, 가뭄,  

해수면 상승 등으로 인한 피해도 확대될 전망

•(집중호우) 하천 유역 및 도심지의 홍수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산사태 등 토사재해 발생 

증가

•(가뭄) 가뭄일수 감소 및 생활·공업·농업용수 수요증가로 물부족 가능성도 높아지는 

추세

•(해수면 상승) 해안 저지대 침수와 모래사장 침식이 가속화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피해는 감소하나 재산피해는 증가

 -최근 10년간 자연재해로 매년 평균 68명의 인명피해와, 1조 7,044억원의 재산피해 발생

•인명피해는 감소 추세이나, 도시화로 인한 인구집중으로 재산피해규모는 급증 

* 2000년대 피해액은 70년대의 10배, 1990년대의 3배 수준

 - 1998년 이후 이상강우의 빈발 및 계획빈도 이상의 홍수가 자주 발생하여 지속적인 하천 

및 수계 정비사업에도 불구하고 침수면적과 인명피해는 감소하고 있으나 단위면적당 홍수 

피해액은 증가함

 한파와 폭설로 수도권 전동열차 및 도로교통 피해

 - 기상관측 이래 포항과 동해에서 최대적설을 기록하여 290억 원의 피해 발생

 -수도권 광역전철 운행구간 폭설 및 한파로 철도시설 피해 발생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의 영향으로 도심침수, 하천범람, 산사태 등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 발생

 -장마기간이 예년에 비하여 길고 강우일수와 강우량이 증가하였음

 - 7월초(7.7~16)의 집중호우는 남부지방(경남, 충남, 전남 등)에 1,300억원 이상의 피해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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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말(7.26~29)의 수도권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는 도심 및 간선도로의 침수와 중소하천의 

범람, 산사태 등을 야기하여 인명과 재산피해가 크게 발생

 -태풍 무이파 (8.6~10)의 서해안 지역 통과시 정읍, 익산 등지의 지방하천 범람 피해 발생

2.2	국토해양	분야	영향

2.2.1	폭설에	의한	영향

  지역적·국지적으로 발생한 집중적인 폭설은 운전자 및 도로 피해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교통사고로 2차적 피해

 -올 초에 있었던 예기치 못한 폭설로 경제적 피해는 대략 2조 5천억 원으로 추정(1인당 피해액 

10만원4) × 2500만 명(국내 경제활동 인구수))

 - 기상관측 이래 포항이 28.7cm( 11.1.3), 동해는 100.1cm( 11.2.12)의 최대적설을 기록하여 

두 지역에서만 290억 원 정도로 집계됨

※ 2010년 총 대설피해액 663억 원의 약 34%(2010년 재해연보, 소방방재청)

<포항 (중앙일보, 2011.1.5)>

[사진 3-5] 폭설 피해 사례

<강릉 (연합뉴스, 2011.2.12)>

4) 2010 이상기후 특별보고서(녹색성장위원회·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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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광역전철 운행구간 폭설 및 한파로 철도시설 피해 발생

 - 2010~2011년 한파 및 폭설로 수도권 전동열차 차량고장(출입문 결빙-131건, 전동차 전기 

장치내 유입-74건), 선로전환기 결빙으로 인한 전환불능 51건 장애 발생

 

 한파는 항공기와 공항활주로를 결빙시켜 항공기의 안전 운항에 저해

 - 2011년 1월은 일 최저기온이 -10 이하인 일수가 13.9일로 평년보다 8.3일이나 많아 1973년 

이후 가장 추웠던 달로 기록 

 -한파나 폭설은 항공기 표면에 붙어있는 눈이나 서리·얼음을 제거하는 제빙(De-icing)이나, 

항공기가 다시 얼지 않게 처리하는 방빙 작업(Anti-icing)이 요구됨에 따라 항공사의 비용 

유발과 항공기 지연의 원인이 되기도 함

 

<선로전환기 결빙으로 전환불능>

<항공기 표면의 제빙작업>

 [사진 3-6] 철도시설 피해 사례

[사진 3-7] 항공시설 피해 사례

<역사출입구 제설작업>

<공항 시설의 제설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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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집중호우에	의한	영향

 하천 분야 홍수 피해

 -강우일수는 감소하였으나, 강우강도는 오히려 증가하는 등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하천유역, 

도심지 등에 집중호우 피해 증가 추세

 ※ 일 80㎜이상의 집중호우 발생일수가 1970년대에 비해 2배 이상 증가

 ※ 서울 연평균 강우량 1,451㎜의 40%에 해당하는 587.5㎜가 7.26~28일(3일간)에 집중

 - 단기간에 집중호우로 인한 도시침수, 대규모 산사태 발생(광화문, 강남역 등 침수 및 우면산 

산사태로 인명·재산 피해, 2011년 7월) 등 피해규모 확대

 - 7월 27일 수도권지역 집중호우로 한강 유역에 12차례의 홍수예보가 발령됨5)

 -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7.26~7.29일)로 사망 60명, 실종 5명 및 부상 55명 발생,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서 각기 22명, 30명(실종 5명)의 사망자와 39명, 10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여 피해가 

집중6)

[표 3-7] 2011년 7월 수도권 집중호우의 주요 피해 현황

지역
인명 피해 (인) 재산 피해 (억원)

사망 실종 부상 공공시설 사유시설

서울특별시 22 0 39 406 467

인천광역시 5 0 2 30 56

경기도 30 5 10 3,711 2,838

이외 지역 3 0 4 512 64

 - 서울 여의도 주변의 샛강 범람으로 출근길 차량 침수

 -중랑천이 범람하여 동부 간선도로 일부구간 침수

 -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발생으로 인명 및 재산 손실 발생 

※서울의 우면산 지역은 총 13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하여 10명의 사상자 발생

※춘천시 천전리에서도 대규모 산사태로 13명 사망

5) 2011년 7월 수도권 집중호우 피해조사(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11.10)

6) 소방방재청 국가재난정보센타(http://www.safekore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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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대로 여의교~서울교 구간 침수(좌-매일경제, 우-경향신문)

서울시 서초구 우면산지구 자연생태공원 및 형촌마을 토석류 발생 현장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11)

[사진 3-8] 침수 피해 사례

[사진 3-9] 산사태 피해 사례

올림픽대로 한강철교 하부구간 침수 (연합뉴스,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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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 분야 수해 피해

 - 2011년도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 메아리 , 무이파로 인한 철도피해는 전국적으로 총 215

개소. 일반구간에서 49개소 철도건설사업 및 개량사업구간에서 166개소가  발생함

※ 2011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 발생건수 258% 증가, 피해액(66억원)도 약 50배 증가

 -금년 수해의 가장 큰 원인은 집중호우로 인하여 하상에 퇴적토가 쌓여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둑 유실(7월 26~29일, 3일 동안 경기북부지역에 755㎜의 강우량을 보임)

 - 현재 건설 중인 철도시설의 경우 노반 및 비탈면, 배수에 대한 조치를 집중호우에 대비한 

설계 및 단계별 시공이 되어야 하며, 건설사업구간에서 발생한 166개소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대책 철저 시행

 -유입되는 우수량이 배수용량을 초과하여 선로침수

 - 철도주변 환경변화(산지 경작지)로 인한 우수 및 토사유입 증대

 - 집중호우로 연약지반 및 배수가 불량한 노반 유실 및 옹벽 파손

 -교량 침수 범람(거더 유실)

•건설 당시(1914년)에는 계획홍수위에 맞추어 교량높이를 결정하였으나 하상에 퇴적토가 

쌓여 집중호우로 거더 유실

경춘선 청평-상천 41km680부근 침수
선로내 누수(L=100m)

전라선 동산역-전주역간19.800km부근 침수
 (전라선 BTL사업구간)

[사진 3-10] 선로침수 피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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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 분야 피해

 - 겨울철 한파 및 폭설, 여름철 폭우, 태풍 등의 이상기후가 발생함에 따라 공항운영 및 

항공기 운항에 악영향을 미침

 -장마, 태풍, 황사, 한파 및 폭설, 안개 등 이상기후 발생으로 항공기상청은 공항경보, 

바람시어경보, 악기상 정보, 저고도 악기상 정보 등 공항특보를 발표하여 사전 조치 시행 

 - 연간 기상특보 발령 593회 중 저시정 256회, 강풍 110회, 황사 29회 발령

경원선 초성리~전곡간 60k200 초성천교 초성천교 거더유실 전경

[사진 3-11] 교량 유실 피해 사례

[그림 3-3] 공항별 특보 발령(2010년 11월~2011년 11월, 항공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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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국토해양	분야	대응	실적

 폭설 대비 도로제설 개선 방안 수립

 -잦은 폭설로 인한 안정적인 제설자재 수급 필요

•중앙 비축창고 구축에 따른 국가 제설역량 강화

※ 금년도 4개소(수도권 2, 영동권 2) 신축 완료, 단계적으로 총 23개소 신축 예정

 - 비상근무체계 강화로 긴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여건 마련

•폭설시 종합적인 대응을 위해 국토해양부 내 제설대책종합상황실(4개반: 도로·대중 

교통·항공·철도반)을 구성

※ 폭설시 대중교통 업무 지원·보강을 위한 대중교통반 추가

•SMS(문자), e-mail 활용한 부처 내 제설대책 긴급 전파·보고 체계 구축

 -폭설에 대비한 도로제설 개선방안 마련

•현장 실무자 중심의 매뉴얼, 도로제설업무수행요령, 핸드북 등 개정

※ 도로분야(대설)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개정, 도로제설 핸드북 제작·배포(’11.11)

•교통통제방안 및 중앙분리대 개구부 설치 등

 집중호우 대비 방재기준 강화와 예방적 투자 강화

 - 시설물 중심의 정보 취합 위주로 운영되던 상황실을 실질적으로 홍수상황을 통제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전환

•상황실장을 제1차관으로 격상(당초 수자원정책관)하고 종합상황통제반(총괄)과 교통반 

(종합교통 관제기능 수행)을 추가 운영

 -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방재기준을 강화

 -국가하천, 지방하천의 미정비 구간에 대한 예방적 투자 지속 추진 

•국가하천: 국가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 11.12),  2011년 3,500억원

•지방하천: 정비율 상향(2011년 63%  2018년 81%), 2011년 7,520억원

 -수해에 취약한 도시지역에 대한  도시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  수립 기반을 마련

 도시홍수 저감을 위한 도시철도 시설대응

 -계단턱 높임(대치역 등 12역 15개소), 차수판 추가설치(교대역 등 17역 34개소)

 -승강편의시설 공사장 차수벽 보강: 6개 현장(대치역, 시청역, 봉천역, 신도림역, 금호역, 길음역)

 - 저지대 환기구 보강 (사당역 환기구 4면 강화유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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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E/V차수판 추가 설치(10개역 11개소)

 - 집중호우시(7.26~27일) 효과적 대응: 침수 우려 역사 차수판 및 모래주머니 적기 설치 및 

지원인력(총 100명) 배치

 - 기후변화에 적기 대응을 위하여 시설물 보수·보강 추진

•역사 노면수 유입 방지를 위한 차수판 설치 과학화 추진(사당역 2개소) 

(인력운반 설치  수동 및 자동 설치, 시범설치)

•차수판 재질 강도(强度) 개선(스테인레스  알루미늄)

•침수우려 취약 역사 도로감시용 CCTV 추가 설치(사각지대 보완)

 기후변화에 따른 파랑과 해일 대책 수립

 - 전해역 심해설계파 추산( 05.12), 해일피해 예측 정밀격자 수치모델 구축 및 설계해면 추산

( 10.5), 기후변화에 따른 항만구역내 재해취약지구 정비계획 수립 용역( 11.5)

 2015년 세계물포럼 유치

 -대구·경북이 공동으로 2015년에 개최되는 세계물포럼 유치( 11.11)

 -세계물포럼은 세계물위원회가 3년마다 개최하는 물분야 최대 국제 행사

 - 이번 유치로 2012년 제6차 세계물포럼 이후 2015년까지 세계 물 관련 논의를 주도하게  되며 

우리 물산업이 약 5,000억불에 달하는 세계물시장에 진출 계기

2010년도: 높이 30cm 2011년도: 높이 100cm로 인상

[사진 3-12] 보강 사례

70cm 추가



제
3
장

51 

 UN ESCAP/WMO 태풍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14개 회원국이 태풍재해의 저감을 위한 공동 협력과 정보 교환을 

위해 활동

 -국토해양부는 홍수 예측 및 저감을 위한 기법을 개발하여 회원국을 대상으로 교육 및 

훈련에 주도적 역할

 2015년 제25회 세계도로대회 유치 

 - 2015년 제25회 PIARC 세계도로대회 유치( 10.10)

* PIARC(세계도로협회): 119개 회원국을 보유한 도로분야 최대 국제기구   

 -세계도로대회는 세계도로협회가 4년마다 개최하는 도로분야 최대 국제행사

 -세계 각 국의 장·차관, 도로분야 기술자 등이 참석하므로 한국의 도로기술·문화 홍보 등 

국격 향상의 기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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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산업·에너지	분야

3.1	개요

  1970년대부터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의식이 본격적으로 대두

 - 1970년대와 1980년대를 지나면서 가능성의 차원에서 제기되었던 기후변화문제가  

사실로 인식되기 시작

•기후변화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현재 진행중인 문제이며 인류의 생존자체를 

위협하는 21세기 최대의 문제로 대두

 -최근 들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더욱 가중되고 있으며, 2002년과 2003년에는 초대형 

태풍으로 인한 재산피해만 10조 5천억 원에 달함

•열대야와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수도 1994~2005년간 2,127명에 달하였고, 모기와 진드기 

등 해충의 증가로 전염병이 증가하여 건강과 생태계를 위협

 - 기후변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산업·발전 건물, 가정부문 등의 화석연료 사용증가로 인한 

지구온난화가 지목

  기후변화의 대응전략으로 ‘그린레이스’가 등장

 -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가 고조되면서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경제적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치열한 녹색경쟁을 벌이고 있음

•기후변화가 새로운 환경규제를 생성시키는가 하면 이를 매개로 새로운 사업기회가 

만들어지고 관련시장이 확대되는 경우도 있음

[그림 3-4]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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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이나 EU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중국 등 신흥개도국도 신재생에너지나 연료전지·LED 

산업 경쟁력 강화에 노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

 -세계 탄소시장 규모는 2006년 30조원에서 2010년 150조원으로 급성장 할 것으로 예상되고 

기후변화의 결정적 원인인 화석연료 대체를 위한 태양광, 풍력시장 또한 2012년까지 각각 

140조원, 110조원 규모로 확대 전망

3.2	산업	분야	영향

3.2.1	가을철	이상고온	현상에	의한	영향

  9월 15일, 대부분의 남부지방에서는 낮 최고 기온이 32도를 넘으면서 폭염주의보가 

발령

 -가을철 이상고온 현상으로 인하여 전력수요가 당초 예측치보다 초과되면서 전력수급상황의  

급격한 악화에 따라 순환정전 실시

•정전으로 인해, 공장 가동 중단, 승강기 관련사고 등 각종 피해가 발생

<현금자동인출기>

[사진 3-13] 정전에 의한 피해 사례

<교통신호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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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폭설에	의한	영향

  12월 8일 강원도 지역의 폭설로 인하여 교통 및 물류가 마비되어 산업 활동에 악영향

 -차량·선박·항공 등 대부분의 운송수단이 기록적인 폭설로 인해 마비되어 온라인 홈쇼핑 

등 유통업체의 배송지연사태가 벌어진 것은 물론 일부 제조업체는 원료공급 지연으로 인한 

생산차질 발생

•특히 육로운송 의존도가 높은 물류·홈쇼핑·온라인쇼핑·화학·정유·가전 등 각종 산업 

분야의 피해가 속출 

3.2.3	여름	집중호우에	의한	영향

  7.26~28일 사흘 동안 내린 집중폭우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소재 340개 

업체가 침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남

 - 피해업체들은 공장침수, 축대붕괴, 토사유출에 따른 지반침하, 설비파손 등으로 대부분 

공장  가동이 중단됨

 -또한, 중부지역 집중호우와 관련해 총 86건의 정전 피해가 발생(경기지역 42건, 서울 36건, 

인천 4건, 강원 3건, 부산 1건 등)

<중소기업의 피해복구>

[사진 3-14] 집중호우에 의한 피해 사례

<중부지역 수해>



제
3
장

55 

3.2.4	때	이른	추위에	의한	영향

  때 이른 추위 및 겨울철 평균기온이 예년에 비해 낮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월동제품 

매출이 호조세를 나타내고 있음

 -예년에 비해 빠른 첫눈 및 초겨울 한파로 인해 일부 스키장이 예년보다 빨리 개장하는 등 

동계 레저산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3.3	산업	분야	대응	실적

  전력·IT 융합 인프라의 안정적인 구축과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른바 스마트그리드 촉진법 제정(’11.5)

 - 지능형전력망 구축을 통하여 전지구적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저탄소 녹색성장형 

미래 산업의 기반을 조성

  우리나라 산업의 특성에 적합한 기후변화 적응 대책 수립을 위한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지표 개발 추진

 -산업부문은 기후변화 및 이상기후로 인한 물리적 영향과 함께 사회·경제적 영향을 동시에 

받기 때문에 취약성 평가를 통한 적응 범위 설정 필요

  주요기업 대상 ‘기후변화경쟁력지수’ 조사 실시

 - 기후위험, 기후성과, 시장기회, 정책협력 등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감축 관련 지표를 

평가하여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수준을 조사하고 평가

3.4	에너지	소비에	대한	기후의	영향

 2000년대 총에너지 소비에 대한 기온의 영향 추정

 - 2000년대 총에너지 소비에 대한 기온의 영향은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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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년은 기후 요인이 에너지 소비를 4.0백만TOE, 2010년에는 4.4백만 TOE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

[표 3-8] 총에너지소비 증가에 대한 기온 효과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p

총에너지

(백만TOE)
198.4 208.6 215.1 220.2 228.6 233.4 236.5 240.8 243.3 262.2

기온

효과

증감량

(백만TOE)
2.3 -1.1 -2.1 -2.1 4.0 -2.2 -2.6 -0.2 -0.6 4.4

증감율(%) 1.1 -0.5 -1.0 -0.9 1.8 -0.9 -1.1 -0.1 -0.2 1.7

 2005~2010년 기간의 총에너지 소비 증가에 대한 요인별 기여도

 - 2005년~2010년 기간 동안 경제성장 효과가 총에너지 소비 증가에 가장 큰 영향

 -에너지효율 개선, 에너지가격 변화 등 기타 효과는 전반적으로 총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

 - 경제성장률이 안정화되면서 이상 기후가 에너지소비 증가율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음

 - 이는 소득 증가 및 서비스업의 성장에 따른 건물부문(주거용 포함)의 냉·난방기기 보급 

확대로 기온 변화에 대한 에너지소비의 민감도가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

⇨  기후 요인은 2005년과 2010년에 총에너지 소비 증가율을 각각 전년 대비 2.8%, 2.0% 상승시킨 

것으로 추정

-2.9  

-0.3  

-3.5  

-1.5  

0.9  

-0.4  

3.9  
5.1  5.1  

2.3  

0.3  

6.2  

2.8  

-2.7  

-0.2  

1.0  

-0.2  

2.0  

3.8  

2.1  
1.3  1.8  

1.1  

7.8  

-6.0

-4.0

-2.0

0.0

2.0

4.0

6.0

8.0

1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기타효과 경제성장효과 기온효과 총효과(총에너지 증가) 

[그림 3-5] 2005년 이후 연간 총에너지 증가에 대한 요인별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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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감량)

총에너지소비

총에너지소비(기온효과 제거)

기온효과에 의한 소비증감량

     

[��� �����기온효과에 의한 총에너지 소비 변화
                   주��좌･�����������백만TOE

년 상반기 총에너지 소비 증가에 대한 기온효과의 기여도는 백만 

년 월에 년 만의 기록적인 한파가 발생하는 등 분기 평균기온 하락

의 영향으로 상반기 에너지 소비는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기온효

과에 의한 소비량 증가분은 백만 에 달함

반면 에너지효율 개선 유가 상승 등 여타 요인의 변화로 백만 의 

소비 감소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

구분 소비 증가 기여분 천
총에너지 소비 증가율

기여도

성장효과

기온효과

기타효과

총 효과

[�� ����� 2011����기����������������기여도

주: 기타 효과는 에너지 효율 개선, 산업 구조 변화, 에너지가격 변화 등 경제 성장 효과와 

[그림 3-6] 기온효과에 의한 총에너지 소비 변화

                   주: 좌·우 축 단위는 모두 백만TOE

  2011년 상반기, 총에너지 소비 증가에 대한 기온효과의 기여도는 1.5%p(1.9백만 

TOE)

 - 2011년 1월에 48년 만의 기록적인 한파가 발생하는 등 1/4분기 평균기온 하락(1.2 )의 

영향으로 상반기 에너지 소비는 1.5%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기온효과에 의한 소비량 

증가분은 1.9백만 TOE에 달함

* 1/4분기 평균기온 : (2010년) 0.4℃ → (2011년) -0.8℃, 난방도일은 6.9% 증가

* 1월 평균기온 : (2010년) -4.5℃ → (2011년) -7.2℃, 난방도일은 11.9% 증가

 -반면, 에너지효율 개선, 유가 상승 등 여타 요인의 변화로 3.0%p(4.0백만TOE)의 소비 감소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

[표 3-9] 2011년 상반기 요인별 총에너지 소비 증가 기여도

구분 소비 증가 기여분 (천TOE) 총에너지 소비 증가율 기여도

 성장효과 4,754 3.6%p

 기온효과 1,939 1.5%p

 기타효과 -3,957 -3.0%p

 총 효과 2,736 2.1%

주:  기타 효과는 에너지 효율 개선, 산업 구조 변화, 에너지가격 변화 등 경제 성장 효과와 기온효과를 제외한 여타 소비 변화 

요인을 모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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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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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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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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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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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3.0

4.0

5.0

기타 효과 경제성장효과 기온효과 총효과 

(총에너지 증가) 

[그림 3-7] 2011년 상반기 요인별 총에너지 소비 증가 기여도 

                  주: (   )은 요인별 에너지소비 변화 기여분

3.5	에너지	수급	분야	대응실적

  2011년은 이상기후에 따른 에너지소비 증가, 전력피크 전망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절약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 2011년 1/4분기 이상저온 현상이 전년 동기보다 심화되고, 산업활동이 크게 증가하는 등 

소비 증가요인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총에너지 소비는 비교적 완만한 증가세를 

보임

 -에너지 소비 증가세 둔화의 가장 큰 원인은 2/4분기 휘발유 및 수송용 경유 가격 인하에 

따른 정유사의 출하량 감소인 것으로 추정되나,

 - 건물난방온도 제한조치(1.24~2.18, 7.11~8.27) , 에너지절약 비상조치  등 에너지절약정책 

강화도 상반기 에너지 소비 증가세 둔화에 기여

※ 에너지수급 분야는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수요전망(11.9월)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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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방재	분야

4.1	개요

  1970년대 이후 국지성 집중호우 증가 등 강우패턴 급변

 - 1시간 50㎜이상 집중호우 발생횟수 70년대 5.1회 2000년대 12.3회로 2.4배 증가  

 - 일 강수량 100㎜ 초과횟수 70년대 60.7회 2000년대 100.3회로 1.6배 증가

  최근 10년간(’01~’10) 133건의 자연재해가 발생, 인명피해 684명, 재산피해 17조 

440억원(과거 10년 대비 인명피해 44% 감소, 재산피해 311% 증가) 추산

 - 1991년~2000년까지 재해건수 159건, 인명피해 1,216명, 재산피해 5조 4,844억원

[그림 3-8] 최근 10년간(2001~2010년) 자연재해 발생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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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방재	분야	영향

4.2.1	집중호우	및	태풍에	의한	영향

 2011년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현황

 [표 3-10] 주요 피해현황

기  간 피해현황 주요지역 강우량(㎜)
주    요

피해지역

’11.7.7~

7.16 호우

○ 재산피해: 1,354억원(공공 1,280, 사유 74)

○ 인명피해: 10명(사망)

순천 1,013, 산청 923

원주 915, 서울 802

경남, 충남, 

전남 등

’11.7.26~

7.29 호우

○ 재산피해: 3,768억원(공공 3,469, 사유 299)

○ 인명피해: 52명(사망)

동두천 675, 서울 587, 

문산 494, 인제 361

경기, 강원

서울 등

’11.8.6~

8.10 태풍 ‘무이파’

○ 재산피해: 2,183억원(공공 1,905, 사유 277)

○ 인명피해: 1명(사망)

정읍 479, 영광 361.5

고창 356, 산청 228

전남, 전북, 

경남 등

 2011년 풍수해 피해 특성

 -산사태로 인한 대규모 인명 피해 발생

•장마기간 동안 많은 비가 내린 후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대규모 산사태 발생 

•흙, 돌, 나무 등이 아파트·주택·도로를 덮쳐 많은 인명피해 발생

* 금년 자연재해로 인명피해 63명 중 51명(81%)이 산사태로 사망(밀양 양지, 서울 서초 우면산) 

 - 기존 배수시설 용량을 초과하는 집중호우 빈발

•하루 동안 420㎜(8.9, 정읍)의 비가 내리는 등 기록적인 강우로 하천범람과 저지대 시가지 

침수피해 발생(경기 광주시 곤지암천)

* 일 강수량: 동두천 449.5㎜(300년 빈도), 서울 301.5㎜(190년 빈도)

* 시간 강수량: 광양 106.5㎜(480년 빈도), 순천 75.0㎜(150년 빈도) 

•상류에서 유입된 흙, 나무 등에 의한 기존 배수시설 기능 마비로 침수피해 발생 

* 서울 종로구 광화문, 강남구 대치동, 서초구 서초동, 경기 동두천시 보산동,  파주시 파주읍

 -제9호 태풍 무이파가 느리게 이동하면서 많은 피해 발생

•서해·남해상에 10㎧ 이상의 강한 바람이 10시간 이상 지속되면서 해안 및 수산시설 피해 

집중

* 전남 신안·완도·진도군, 전북 군산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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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로 붕괴된 도로법면(하동군)

하천범람에 의한 주택침수(창녕군)

집중호우로 발생한 산사태(밀양시)

집중호우로 침수된 농경지(하동군)

[사진 3-15]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사례

4.2.2	폭설에	의한	영향

 기록적인 폭설로 인한 피해 발생

 - 100년만의 기록적인 폭설에도 불구 인명피해 없었으며, 재산 피해 750억원 발생

[표 3-11] 주요피해 및 적설 현황

기  간 피해 및 교통통제 주요지점 적설(cm)
주    요

피해지역

’10.12.29~

’11.1.4

○ 재산피해 : 383억원(사유재산 364억원)

○ 도로통제 :  두목재(진도) 등 6개구간 

(포항시 전지역 교통통제)

고창 40.5, 정읍 38.5,

영암 44.0, 포항 28.7

전북, 전남, 

경북, 제주

’11.2.11~

2.14

○ 재산피해 : 360억원(사유재산 282억원)

○ 도로통제 :  국도 7호선(강원 삼척) 등 

(차량고립 169대, 380여명)

동해 134.7, 강릉 107.3

울진 96.7,   속초 63.4

울산, 강원, 

경북,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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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16] 폭설에 의한 피해 사례

폭설로 무너진 비닐하우스(포항시) 폭설로 무너진 축사(삼척시)

 기록적인 폭설로 차량고립 등 교통 불편 초래

 -포항지역 관측 이래 최대 폭설(28.7㎝)로 도심교통 및 물류수송 기능 마비 초래

 - 100년만의 기록적인 폭설(동해 103㎝)로 강릉, 동해 등 주요도시 교통기능 일부 통제

 -국도 7호선(삼척) 교통통제 시기가 늦어져 차량 169대, 380여명 도로상 고립

4.2.3	폭염에	의한	영향

 폭염발생으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폭염으로 사망 6명 등 총 443명 환자발생(2010년 사망 8명 등 455명)

•사망 6명 중 80세 이상 노인이 대부분(논/밭 4, 비닐하우스 1), 노인·남자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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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방재분야	대응	실적	

 『기후변화대응 재난관리 종합대책』마련

 - - 총리실 주관 재난관리 개선 민관합동 TF  구성*( 11.8.10)

* 총리실, 국토부, 방재청 등 중앙부처 14, 지자체 2(서울시, 경기도), 민간전문가 5명으로 구성

 - TF 회의(5회), 분야별 전문가 참여 조정회의(20회), 세미나(3회), 공청회(1회) 개최

 - 기후변화대응 종합대책  국무총리 보고회 개최( 11.12.9)

⇒ 163개 단위과제 발굴·검토하여 「재난관리 개선 종합대책」 마련

<소관부처별 과제 현황>

계 방재청 국토부 기상청 농식품부 환경부 산림청 행안부 경찰청 서울시 방통위 지경부

163 53 49 16 11 10 8 5 4 4 2 1

<개선유형별 과제 현황>

계 법령개선 행정개선 시설투자 조직인력 비 고

163 29 34 84 16

⇒ 종합대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시급한 재정소요는 내년도 예산에 우선 반영

   * 2012년 재해관련 예산은 금년(4.1조원) 보다 약 21% 대폭 증가한 약 5조원을 편성

 기후변화대응 방재기준 재설정

 -도시지역 내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지역별 통합 방재성능목표 설정·운영(지침시달 3.4)

•공감대 형성을 위해 공무원·전문가 등 교육 20회 실시( 11.3~10월)

•법적근거 마련을 자연재해대책법 개정 추진 중(국회제출 11.10.7)

 - 미래 기상현상을 예측한 방재기준 가이드라인 마련

•전문가 자문회의 3회, 국제적 검증을 위한 국제세미나 개최( 11.8.23)

•정량적·정성적인 기본하중도 작성 및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안) 제시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안) 마련, 관계부처 협의 및 확정·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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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철 풍수해 사전대비 및 홍보

 - 여름철 사전대비기간(3.15~5.14) 중 예·경보시설 및 취약시설 점검·정비

 -산간계곡 유원지 등 인명피해 우려 재해취약지역 2,096개소 지정·특별관리

 - 역사 출입구 계단 턱 높임(12개역 15개소) 등 지하철 역사 침수방지대책 마련

 - 지상파 방송, 철도역사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풍수해대비 대국민 행동요령 홍보

•KBS 등 지상파 및 케이블 TV 4개 채널 홍보 278회, 철도·지하철역사 전광판 홍보 76,810회 등

 24시간 작동하는 상황관리체계 가동

 - (상  시) 기상청 등 6개 기관 합동 24시간 365일 3교대 상황 관리

 - (비상시) 기상특보(태풍·호우)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 근무, 단계별(보강, 1~3단계) 비상근무 

강화

[사진 3-17] 방재성능목표 관련 교육 [사진 3-18] 방재기준 가이드라인 국제세미나

[사진 3-19] 지하철 계단 턱 높임(대치역) [사진 3-20] 차수판 높이 상향조정(숙대입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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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11년 여름철 대책기간 중(5.15~10.15) 호우특보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현황

월별 특보발령 횟수(주의보/경보) 중대본 비상근무 강화(횟수/일수)

계 5월 6월 7월 8월 9월 계 5월 6월 7월 8월 9월

504/163 30/1 99/28 227/94 125/36 23/24 39/71 2/4 7/14 10/24 13/22 7/7

 현장 중심의 실시간 상황관리체계 가동

 - 실시간 강우상황 모니터링 및 정보 공유

•홍수통제시스템을 활용하여 전국 3,462개 지점 실시간 강우상황 모니터링

•재해 상황분석·판단시스템을 활용, 강우(3시간 前 초단기 강우) 사전예측

•위험지역 관측 즉시 지자체 및 현장재난관리관*(1,918명)에게 정보 제공

* 현장재난관리관: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마을 이장 등 주민대표를 소방 방재청장이 임명한 자 

 - 민·관 협력 조기경보체계 구축·운영

•인명피해 우려지역(2,096개소) 현장재난관리관과 중앙·지역상황실간 Hot-Line 활용

•특보 및 집중호우 시 현장정보 공유 및 취약지역 순찰, 주민 사전대피 등 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대응

 - 여름철 풍수해 대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3회(6.1, 6.20, 6.24)

 -태풍·집중호우 대비 신속한 대처계획 추진

•예비특보 및 재해단계별 상황판단회의 개최 총 53회 개최(태풍 22회, 호우 31회)

•상황관리 지원 및 현장점검을 위한 현장상황관리관 3회 파견

[그림 3-10] 홍수통제시스템 [그림 3-11] 재해 상황분석·판단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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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경사지 붕괴우려지역 피해방지대책 추진

 -주택 및 도로인접 급경사지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 436개소 특별관리

* 강원 194, 경남 63, 전남 48, 전북 29, 경북 20, 충남 18 기타 64개소

•지구별 예찰·주민대피 담당자(544명) 및 대피장소(222개소) 사전 지정

* 지구별 현장재난관리관 지정(시군구 담당공무원, 마을이장, 지역주민) 운영

•해빙기 및 우기대비 위험요인 점검 및 안전조치 실태, 주민대피 체계유지

* (매년)급경사지 안전점검 실시 ― 해빙기(1월~3월), 우기대비(5월)

[사진 3-23] 급경사진 붕괴우려지역 점검(대구) [사진 3-24] 주택인접 붕괴위험지역 점검(경북)

[사진 3-2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사진 3-22] 태풍 대비 상황판단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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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명피해 우려 저수지 특별관리

 - 저수지 붕괴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저수지 139개소 특별 지정·관리

•대전 2, 경기 9, 강원 5, 충북 18, 충남 20, 전북 10, 전남 15, 경북 22, 경남 38

* 붕괴 시 피해예상: 인명피해 5,280명, 주택 2,134, 창고 등 82동

 - 저수지 정보체계 구축 추진

•저수지 현황, 피해예상규모, 피해이력, 점검결과 DB구축 및 NDMS 연계추진

 재해예방사업 조기추진, 우기 전 마무리로 피해 사전예방

 -조기추진을 위한 재해예방사업 조기 추진단  운영( 10.11월~ 11.6월)

 - 11년 사업대상 총 516개소 중 2월까지 470개소 착공(91.1%), 우기 전(6월말)까지 327개소

(63.4%) 완공

•(착공)재해위험지구 192개 지구(91.0%), 소하천 278개 지구(91.1%)

•(완공)재해위험지구 114개 지구(54.0%), 소하천 213개 지구(69.8%)

⇒ 재해예방사업 조기추진 목표 초과달성(착공 101.2%, 준공 105.7%)

추진노력

•조기 추진단 운영, 주간단위 정례회의 개최(24회) 및 우리 청 요원별 전담지역 지정, 시·

군·구 과·계장 맨투맨관리

•현장위주의 지도·점검(9회), 부진지구 특별관리 및 대책회의 개최(4.22)

  신속한 복구지원 및 복구사업 조기 착공

 - 11년 풍수해는 총 3회(태풍 1, 호우 2) 복구계획 수립·지원

 

 [표 3-13] 피해금액 및 복구금액 현황

피해기간 피해지역 피해금액(억원) 복구금액(억원)

합 계 - 7,305 15,927

7.7~16 호우 15개 시·도 137개 시·군·구 1,354 3,204

7.26~29 호우 12개 시·도 100개 시·군·구 3,768 8,106

8.6~10 태풍 ‘무이파’ 12개 시·도  92개 시·군·구 2,183 4,617



2011년 이상기후의 영향 및 대응

68 

2
0
1
1
년 

이
상
기
후 

보
고
서

 -복구계획 수립, 예년보다 4일 이상 단축(28일 24일)

 - 지자체 예비비 활용, 추석 전 재난지원금 지급 완료(선 지원금 482억원) 

 -수해복구사업 조기 착수

•복구계획 확정·통보 즉시 성립전 예산사용 승인, 예비비 등 자체예산 활용

•설계·시공 일괄입찰, 개산계약 제도 등을 활용하여 복구사업 기간 단축

 민·관·군 협력을 통한 신속한 응급복구 추진

 - (12.29~1.4 폭설피해) 비닐하우스 637동, 축사 33동 등 응급복구, 인력 18,438명·장비 344대 

투입

 - (2.11~14 폭설피해) 주택 3동, 비닐하우스 226동 등 응급복구, 인력 5,376명·장비 177대  

투입

 - (7.7~16 호우피해) 하천 등 공공시설 1,842개소 응급복구, 인력 57,948명·장비 8,356대 투입

 - (7.26~29 호우피해) 하천 등 공공시설 2,657개소 응급복구, 인력 348,396명·장비 31,368대 

투입

 - (8.6~10 태풍피해) 하천 등 공공시설 1,455개소 응급복구, 인력 35,813명·장비 5,111대 투입

[사진 3-25] 폭설피해로 무너진 비닐하우스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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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재해 이재민 구호 실시

 - 이재민 21,093세대 36,593명 발생( 11.9.9 귀가 완료)

 -구호물자 24,658세트 지급(일시 1,256, 응급 21,954, 취사 1,448)

 -추석맞이 특별 구호실시: 쌀, 생필품 등 340백만원 상당(세대당 평균 147천원)

 -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2동 지원( 11.9.9, 전북 정읍 1동·경남 산청1동)

[사진 3-26] 집중호우로 무너진 도로 및 제방 응급복구

[사진 3-27]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지원(정읍) [사진 3-28]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지원(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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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대책 추진

 -관계부처 합동 폭염 종합대책 추진: 인명피해 감소(2010년 대비 사망 25%, 환자 2.2%)  

 - 2011년 폭염대비 종합대책 마련, 세부실천계획 수립·시행( 11.5.30)

 -무더위쉼터 지정·운영 관리기준 마련·일제정비로 쉼터기능 개선·보강(3.31, 38,117개)

 -폭염 취약계층 재난도우미 확충(62,771명, 10년 대비 26,248명 증)

 -무더위휴식시간제 운영시간대를 가장 취약시간대로 개선·확대 운영(13~15시 14~17시)

 -폭염대책 및 피해 최소화 대국민 홍보(브리핑 1회, 인터뷰 5회, TV자막방송 등)

 수요자 중심의 풍수해보험 상품개선(2011.4.1 시행)

 - 기상특보(주의보·경보) 뿐만 아니라, 예비특보 발령 후 발생하는 피해까지 보상

 -풍수해보험금 지급기간 단축(14  7일 이내)

 - 풍랑  재난기준 개정(풍랑 유의파고가 3m 초과  3m 이상)

 -손해조사비는 국제회계기준(IFRS)을 적용(부가  위험보험료 내 반영)

 - 정부가 보험료의 55~62%를 지원함으로써 개인의 보험료 부담 경감 

•보험금 지급현황: 911건, 2,785백만원 / 개인정보보호 강화(가입동의서 변경 9.30)

 기후변화대응 방재실천계획 이행 등 국제사회 주도권 확보

 - 인천선언문(2010년 10월, 4th AMCDRR*) 이행을 위해 마련된 기후변화대응 방재실천계획 

추진을 위한 Action Plan 확정(2011년 3월, IAP회의)

•기후변화적응 방재정보·기술 플랫폼 구축·연계 및 기술제공 가이드라인 마련(2011년 12월)

*  AMCDRR(Asian Ministerial Conference on Disaster Risk Reduction): UN 재해위험경감 

아시아각료회의

 -세계은행과 MOU체결(2011년  1월) 및 세계은행 지원 아·태지역 공무원 및 국제기구 고위급 

대상 리더십교육 실시(2011년 4월)

 -제2회 한·중·일 재난관리기관장회의 시 재난관리협력 공동성명서 채택(2011년 10월)

 재난 분야 지역적·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 

 -홍수, 지진 등 대규모 재난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한·중·일 3국간 재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09년 이래 격년 주기로 한·중·일 재난관리기관장회의 를 개최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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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 정상이 채택한 재난관리 협력 공동문서(2011년 5월)를 기반으로 재난 정보 공유, 재난 

구호 역량 배양 등을 추진 중

 -또한 재난에 취약한 아·태 지역의 재난 대응 및 대비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이 APEC, 

ASEAN, EAS 등 지역 협의체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이러한 논의에 

적극 참여 중 

* 재난 예측 및 정보전파 기술 강화, 민관파트너십 강화 등  

 -한편, 역내 재난 회복력(resilience) 확보와 신속한 재난 구호지원을 위하여, 재난 예방

(prevention)  대비(preparedness)  대응(response)  복구(recovery) 메커니즘의 

단계별로 UNISDR 등 국제적 차원에서 이행 중인 노력에 적극 동참해나갈 예정

 -아울러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 재난을 포함한 해외재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긴급구호 지원 중

[사진 3-29] 방재실천계획 발표 [사진 3-30] 제2회 한·중·일 재난관리기관장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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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이상기후로	인한	주요	자연	재난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긴급구호	내역

 

 동부 아프리카(Horn of Africa) 가뭄 피해 구호 

 - 60년만의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동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수만명이 사망하고, 1,300만명 

이상이 심각한 기근과 영양실조 상태에 처하는 재난 상황 발생

 -우리 정부는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케냐, 지부티 4개국에 60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 

제공

 파키스탄 홍수 피해 구호 

 - 2010년 60년만의 대홍수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파키스탄에 금년 8월말부터 추가적인 

홍수가 발생함에 따라 200여명이 사망하고 30여만명의 이재민 발생하였으며 약 500

만명의 직간접 피해자 발생 

 -우리 정부는 20만불 상당의 텐트, 정수제, 담요 등 구호품 지원

 태국 홍수 피해 구호 

 - 50년 만에 발생한 최악의 홍수로 10월 기준 총 77개 주 중 30여개 주가 홍수 피해를 입어 

400여명이 사망하고 약 18조원의 재산 피해 발생 

 -우리 정부는 태국적십자사를 통한 구호금 지원, 방재용 모래주머니, 식량, 생수, 담요, 

이동식 정수설비 등 10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 제공

[사진 3-31] 파키스탄 대홍수 피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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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32] 태국 홍수 피해 사례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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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산림	분야

5.1	산림	분야	영향

 1월과 2월의 폭설에 의한 피해

 - 2010년 말에서 2011년 초(2010.12.29 - 2011.1.4) 전남북 등 남부지방 폭설과 2월 11일~14

일간 강원 영동지방과 경북에서 2차례의 폭설로 임업인 피해

 - 1월초에는 전북의 장수, 무주, 진안, 임실, 전남의 장흥, 강진, 영암 등 10개 시군, 경남 함양, 

경북 포항, 제주 서귀포 등 5개도 17개 시군에서 166가구 132,277 ㎡에 달하는 폭설 피해 

(산림청 집계 자료)

•주로 표고재배사와 머루, 복분자, 약용식물 재배지에서 피해가 있었으며 피해복구소요액은 

9억 8천만 원이었고, 이중 가장 피해가 컸던 곳은 장수군으로 피해규모가 80가구 71,759㎡

로 전체의 54%를 차지

 - 2월 중순 강원 영동지방과 경북에서의 폭설로, 강원에서는 양양, 강릉, 삼척, 경북에서는 

경주, 포항, 울진, 양양에서 임업인 피해

[사진 3-33] 폭설로 무너진 표고 재배사 

(사진: 전북 정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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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표고재배사와 분재, 야생화, 약용식물, 조경수 등이 피해를 입었으며 그 규모는 48

가구 62,051 ㎡이었음. 피해복구소요액은 3억 7천만 원이었고, 가장 피해가 컸던 지역은 

울진으로 전체의 54%인 33,398 ㎡의 피해를 입었음(산림청 집계 자료)

 1월과 2월 한파에 의한 냉해

 - 2011년 1월과 2월에 있었던 수십 년만의 최악의 한파로 인해 임업인들에게 많은 피해 발생. 

전남, 전북, 경남, 충북, 경북, 광주광역시 등 5개 광역시도 총 3,589가구 피해

•전체 피해면적은 15,555,700 ㎡였고 이중 73%인 11,387,000㎡가 전남에서 발생하였고, 

주로 피해를 입은 작목은 조경수, 떫은감, 복분자, 산수유, 석류, 오미자, 호두, 머루, 대추, 

산딸기

[사진 3-34] 냉해 피해를 받은 복분자 

(사진: 전북 정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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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남부지방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 2011년 7월 7~16일 남부지방의 폭우로 경남 밀양, 진주, 하동, 산청 등 10개 시군에서 

120.4ha, 전북에서는 군산, 완주, 김제에서 27.5ha, 충남에서는 부여, 논산, 태안 등 7개 

시군에서 24.0ha, 전남에서는 광양, 순천, 고흥 등 8개 시군에서 20.2ha, 경북에서는 청도, 

포항, 영천에서 8.8ha, 대전에서 0.9ha 등 총 6개 광역시도에서 202ha에 이르는 산사태 발생

•임도가 끊기거나 훼손된 피해는 경북 2.51km, 전북 2.00km, 대전 1.02km, 전남 0.27km, 

충북 0.30km 등 7개 광역시도에서 6km에 달함

•이러한 산사태와 임도 훼손에 따른 전체 피해액이 360억 원에 이름

 - 남부지방 폭우로 가장 피해가 컸던 곳은 밀양으로서 상동면에서 6월 22일에서 7월 9일까지 

연속강우량 누계가 547㎜, 7월 9일 하루 강수량이 296㎜, 12~13시까지 최대 시간강수량 

54㎜를 기록하여 1981년 밀양시 강수관측 이후 최대치 기록

•밀양시 상동면 신곡리 양지마을에서 발생한 산사태의 규모는 약 5ha에 달함

•산정 8~9부 능선부에서 시작된 산사태로 토사가 아래로 내려오면서 계류에 있던 토사, 

석력, 유목을 쓸고 나와 계곡이 깊게 파이면서 토석류로 발달하여 연장길이 700m에까지 

이동하면서 퇴적하였고, 이로 인해 산자락의 가옥과 농경지까지 피해를 입힘

[사진 3-35] 밀양시 상동면 산사태 발생 전경

(사진: 국립산림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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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하순 중부지방 폭우로 인한 피해

 - 2011년 7월 26~29일간 서울, 경기, 강원, 인천 등 중부지방 폭우로 산사태와 임도 유실 등 

많은 산림재해가 있어 897억 원에 달하는 피해가 있었고 여러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손실도 

일으킴

•서울에서는 서초구, 관악구, 강남구 등 6개구에서 70ha에 이르는 산사태가 있었으며, 

경기도에서는 연천, 포천, 양주, 동두천, 남양주 등 16개 시군에서 284ha, 강원도에서는 

춘천 등 7개 시군에서 49ha, 인천 남구 1ha 등 403ha의 산사태가 발생

•이와 더불어 경기도와 강원도에서는 훼손되거나 유실된 임도가 각각 20, 7km에 달함

•동 기간 중에 부산에서도 남구, 영도구 등 4개 구에서 폭우로 인한 산사태발생 면적이 8ha

였고, 임도는 0.55km가 훼손

 - 2011년 7월 27일 오전 0시부터 23시까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392㎜, 강남구 296㎜,  관악구 

260㎜의 비가 내렸고, 7월 26~27일간 475㎜를 기록(서울시)

•우면산이 위치하는 서초구의 경우 7월 27일 오전 6시50분부터 8시50분까지 2시간 만에 

164㎜의 비가 내려 100년 빈도인 156.1㎜를 초과함. 시간 최다강수량은 07:40~08:40에 

100.5㎜ 기록

•산사태 발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연속강우량과 최대시간강수량 등에서 지난해 우면산 

토석류 발생 때보다 높았고, 우면산 정상을 중심으로 12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

•이 일대는 모암이 편마암류인 호상편마암이 많아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큰데다 시간 

최다강수량이 100.5㎜로서 극한적인 폭우가 내려 많은 산사태가 발생하였으며, 사유림 

지대로서 재해를 줄이기 위한 사방구조물 설치나 숲가꾸기 등 사전예방작업이 없었던 

것도 그 피해를 가중시킨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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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림지대로서 재해를 줄이기 위한 사방구조물 설치나 숲가꾸기 등 사전예방작

업이 없었던 것도 그 피해를 가중시킨 것으로 판단됨

그림 수정

[�림� ������ ��산����산사������분포도

(원������산사������������표현)

[사진� ������ ��������������산�산사��

전경(사진�� 국립산림과학원)

- 35 -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함

이 일대는 모암이 편마암류인 호상편마암이 많아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큰데다 

최대 시간강수량이 로서 극한적인 폭우가 내려 많은 산사태가 발생하였으

며 사유림지대로서 재해를 줄이기 위한 사방구조물 설치나 숲가꾸기 등 사전예방

작업이 없었던 것도 그 피해를 가중시킨 것으로 판단됨

[�림� ������ ��산����산사����������

(원������산사�����������표현)

[사진� ������ ��������������산�산사��

��� (사진�� 국립산림과학원)

[그림 3-12] 우면산 일대 산사태 발생지 분포도 
(원의 크기는 산사태규모를 상대적으로 표현)

[사진 3-36] 서초구 방배동 방향의 우면산 산사태 전경

(사진: 국립산림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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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37]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 발생 모습

(사진: 국립산림과학원)

 - 2011년 7월 27일 00:08분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에서의 산사태는 팬션 3개동을 

파손하고 봉사활동 중이던 학생 10명을 포함한 13명의 사상자가 발생

•전날 강수량이 164.5㎜, 시간 최다강수량이 42㎜로 산사태 피해경보에 해당하는 집중 

호우였으며, 피해지역은 경사길이가 길고 계곡상부인데다 모암이 편암으로서 산사태 

위험등급지도에서 1등급으로 분류되어 위험성이 높았던 곳이었음

 8월 초순 태풍 무이파와 호우로 인한 피해

 - 2011년 8월 6일에서 10일까지 태풍 무이파로 인한 호우로 전북, 전남, 경남에서 산사태와 

임도 훼손 및 유실 피해

•전라북도에서는 정읍 등 7개 시군에서 91.8ha의 산사태와 7.2km의 임도 훼손피해로 

피해액 규모가 123억 3천만 원이었음

•전라남도에서는 광양 등 6개 시군에서 71.5ha의 산사태와 1.9km의 임도 훼손피해로 

피해액 규모가 78억 5천만 원이었음

•경남에서는 하동, 함양 등 4개 시군에서 40.9ha의 산사태와 0.3km의 임도 훼손피해로 

피해액 규모가 91억 원에 이르렀음

 - 전북 부안, 전남 진도, 강진, 해남, 영암, 제주, 충남 서천에서는 강풍으로 인해 가로수가 

넘어지거나 부러져 6억 3천만 원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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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수산	분야

6.1	개요

 2011년 연근해 어업 및 양식업의 추이

 -우리나라 연근해 어업은 2000년대 중반 극심한 어획부진에서 2000년대 후반으로  

오면서 회복세

 - 2011년은 동계에서 하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어진 이상저온 현상으로 갈치, 오징어, 전갱이 

등 주요 다획성 난류성 어종의 어획량이 부진

 -또한 대표적 다획성 난류성 어종인 고등어는 작년에 비하여 어획량이 늘었지만, 평년 수준

 -매년 양식업에 큰 피해를 주었던 유해생물(적조 및 대형해파리 등)의 피해는 우리나라 

해역의 저온현상 및 낮은 일조량 등으로 경제적 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음

 -하지만, 이상한파에 의한 온대성 양식생물의 대량폐사 및 태풍에 의한 양식생물/양식시설물 

피해

6.2	수산	분야	영향

 한파와 폭설에 의한 영향

 -한파와 폭설, 궂은 해상날씨(풍랑)로 인하여 어선어업의 조업 차질로 어획고가 급감하였고 

수산물의 가격은 상승

 -연초 강원지역 어선의 출어가 부진하여 설날 대목에 문어 1마리당 13~15만원에 거래되기도 함

 이상저온에 의한 영향 

 -우리나라 주변해역의 저수온 현상 지속

 - 2011년 1월부터 10월까지 우리나라 대부분 해역에 저수온 경향이 뚜렷하여, 양식생물의 

폐사 및 난류성 어종 어획부진

 - 2011년 저수온 원인은 강한 음의 북극진동, 시베리아 고기압의 확장, 강한 라니냐 현상 

등에 의한 동계 한파의 영향이 크게 작용



제
3
장

81 

- 38 -

[��� ��11�� 2011�� 1~6������������������편차�

(��� 20�� �������편차)
[그림 3-13] 2011년 1~6월의 우리나라 근해 표층수온 평년편차 

(최근 20년 평균에 대한 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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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2011년� 7~10�� �������������평년편차

� (��� 20년�평������편차)>

동계 이상한파로 형성된 강한 황해저층냉수가 하계에 영향을 미쳐 하계 황해 근

해역 및 제주도를 중심으로 강하게 나타난 저수온 경향 보임

저수온 경향은 추계에 접어들면서 평년 수준 내외로 회복되었음

이상한파에 의한 영향

동계 이상한파 영향에 의한 서해와 남해의 온대성 양식생물 대량폐사 발생

년 월 하순 이상한파에 의한 수온 하강으로 전남 충남 경남 등의 온대성 

[그림 3-14] 2011년 7~10월 우리나라 근해 표층수온 평년편차 

(최근 20년 평균에 대한 편차)

 -동계 이상한파로 형성된 강한 황해저층냉수가 하계에 영향을 미쳐, 하계동안 황해 근해역 

및 제주도를 중심으로 저수온 경향

 - 저수온 경향은 추계에 접어들면서 평년 수준 내외로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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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파에 의한 영향

 -동계 이상한파 영향에 의한 서해와 남해의 온대성 양식생물 대량폐사

 - 2011년 1월 하순 이상한파에 의한 수온 하강으로 전남, 충남, 경남 등의 온대성 양식생물 

대량폐사(총 피해액은 13,236백만원, 피해어가는 약 260어가, 피해물량은 총 1,451마리)

 -양식생물 대량폐사가 일어난 해역은 평년보다 3~5  저수온 경향을 나타냄

 -주요 폐사종은 전남은 돔류, 충남은 우럭과 전복, 경남은 돔류와 쥐치 등으로 주로 온대성 

어류 피해(지자체별로는 전남 9,523백만원, 충남 2,530백만원, 경남 2,183백만원)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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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년� 1~2�����������������태안�� 여수�� ����� ����

����������������안�수온������� (����평년수온�� ����관측수온)>

양식생물 대량폐사 발생 총 피해액은 백만원 피해어가는 약 어가 피해

물량은 총 만미

양식생물 대량폐사가 일어난 해역은 평년보다 저수온 경향을 나타냄

주요 폐사종은 전남은 돔류 충남은 우럭과 전복 경남은 돔류와 쥐치 등으로 주로

온대성 어류의 피해가 크게 나타남 지자체별로는 전남 백만원 충남 백

만원 경남 백만원

이상저온에 의한 영향

여름철 제주연안 저수온 현상이 지속 발생되어 주 어획대상어종인 갈치 어획부진

년 월 제주연안 평균 표층수온이 지난해에 비하여 평균 낮은 현상을 

보임 제주북부 서부 남부 동부 

제주연안 갈치 주어기 월 위판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하여  감소

하였음 년 위판량 톤 년 위판량 톤

[그림 3-15] 2011년 1~2월 양식생물 대량폐사가 발생한 태안, 여수, 통영 및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부산 기장의 연안 수온 변동 경향(붉은선 평년수온, 푸른선 관측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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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저온에 의한 영향

 - 여름철 제주연안 저수온 현상이 지속 발생되어 주 어획대상어종인 갈치 어획부진

 - 2011년 6~8월 제주연안 평균 표층수온이 지난해에 비하여 평균 3.8  낮은 현상을 보임 

(제주북부 -5.1 , 서부 -4.5 , 남부 -3.8 , 동부 -1.6 )

 -제주연안 갈치 주어기(6~8월) 위판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하여 23.7% 감소(2010년 

위판량 4,020톤    2011년 위판량 3,067톤)

[사진 3-38] 야간 갈치 조업실태 및 어장환경 조사광경

[그림 3-16] 갈치 어장내 수온분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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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저온 및 이상고온에 의한 영향

 - 2011년 우리나라 동해남부, 남해동부 해역에서 수온의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 연안 

정치망어업 등 어획부진 현상 발생

 - 11년 봄철이후 남해동부 및 동해남부해역에서 1주~보름 간격의 급격한 수온의 변동현상 

발생(8월의 경우 최고 약 26 , 최저 약 13 로 약 13 의 수온차)

 -포항지역의 정치망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어획량이 22% 수준으로 급감(국립수산과학원 

표본조사 자료)

[그림 3-17] 포항(적색), 거제도(흑색), 통영(청색) 연안의 시간대별 수온변화

[표 3-14] 2011년 연근해 주요 어종별 어획량

(단위: 톤, %)

어종 2011년(A) 2010년(B) 평년(C) 전년비(A/B) 평년비(A/C)

갈치류 10,294 16,259 20,628 63 50

고등어류 103,003 92,520 102,911 111 100

꽁치 1,229 451 867 272 142

명태 0 0.02 1 0 0

멸치 30,390 27,425 27,658 111 110

참조기 26,887 10,902 12,299 247 219

전갱이 10,089 19,216 14,881 53 68

오징어 55,487 71,471 72,485 78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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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에 의한 영향

 -태풍 메아리에 의한 양식시설물 및 양식수산물 피해(전남)

 - 11년 6월 하순 서해안을 따라 북상한 제 15호 태풍 메아리에 의한 전남도 양식 수산물 및 

양식시설 피해

 - 전남 완도, 진도, 신안군에서 다시마, 톳 등 해조류 양식 대상 121어가에 피해가 발생하여 

총 819백만 원의 피해

6.3	수산	분야	대응	실적

 - 연근해 주요 어업별 어획정보 제공(주간 51회, 월간 12회)

 - 인공위성 수신 한국 근해 수온 정보 제공(일일 365회, 주간 51회)

 -동계 이상한파에 따른 양식생물 대량폐사 해역의 수온변동 자료 제공 

 (2011.1.24~2011.2.17 매일) 

 -제주 북동부 갈치어장내 조업실태 및 어장환경 현지 실지조사 긴급실시(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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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환경	분야

7.1	개요

  대기질 악화

 - 미국 북동부 여름 혹서 시(1988년) 기록적인 오존(O3) 농도 증가, 유럽 여름 열파 발생시

(2003년) 예외적인 오존 농도 증가 기록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기온 상승 등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오존은 

환경기준 달성률이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

  수자원 고갈 및 수질 악화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30년간(1973∼2007년) 분석자료에 의하면, 강수량은 증가하나 

계절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한강 등 주요 수계에 난분해성 유기물의 농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8] 기후변화에 따른 오존 농도 변화; 좌-2000년, 우-2030년(OECD,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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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계 변화

 - 지구 평균기온이 1.5~2.5  상승할 경우, 동·식물종의 약 20~30%가 멸종 위험 증가

 -한반도의 경우, 최근 30년간 봄꽃(개나리, 진달래, 벚꽃)과 주요 수종의 개화시기(6∼8일)가 

앞당겨짐

 - 1990년 이후 한라산 고산종인 구상나무림 쇠퇴가 가속화

(a) 홍수기 강수량 변화 (b) 비홍수기 강수량 변화

[그림 3-19] 최근 30년간(1973∼2007년) 강수량 변화

(국립환경과학원, 2008)

[그림 3-20] 봄꽃 개화일 변화(기상청,2009)와 한라산 구상나무림

(사진: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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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환경	분야	영향

7.2.1	집중호우에	의한	영향

  곤충 및 양서류 개체수 변화

 - 길어진 장마에 따른 매미 개체수 급증(맑은날 집중 우화(羽化), 천적 활동 감소), 장마기간 

중 모기 감소(빗물에 의해 물웅덩이 등 서식지 훼손)

※ 우화(羽化): 곤충의 번데기가 날개있는 성충이 되는 현상

 -말벌 기승에 따른 벌집 신고건수가 811건으로 작년 같은 달(402)의 2배에 이름(조선일보 - 

국립생물자원관 2011. 8. 23)

 -장마에 따른 번식방해로 인해 개구리, 맹꽁이 등 양서류의 개체수 감소

  광주시 관내 하수처리장 침수 피해

 - 2011년 7월 26~27일 폭우로 광주시 경안천과 곤지암천 인근의 광주, 곤지암, 오포 등 3개 

하수처리장이 침수되어 미처리수가 팔당호로 유입

※ 광주시 강수량 : 7.26~28일 3일간 누적 397㎜, 시간당 최고 119.5㎜

[표 3-15] 주요 침수피해 내역

시 설 명 피 해 내 역

광주하수처리장(25만톤/일)
○ 처리장내 하수처리시설 침수(침전조, 반응조 등) 

○ 총인처리시설 공사현장 및 분뇨처리장 침수

곤지암하수처리장(23만톤/일) ○ 하수처리시설(지하시설), 축산분뇨처리시설 침수

오포하수처리장(16만톤/일) ○ 고도처리 지하 약품실 및 침사지 일부 침수

  부유쓰레기로 인한 팔당호 쓰레기 섬 형성

 - 집중호우로 남·북한강 상류에서 떠내려 온 쓰레기가 팔당호에 쌓여 거대한  쓰레기섬 형성, 

한 달만에 쓰레기 860t이 유입되어 부유쓰레기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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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	이상고온	및	가뭄에	의한	수질	악화

 북한강 조류 과다번식으로 수돗물 냄새 발생(환경부 2011.12.9 보도자료)

 -올해 11월초 북한강 수계 조류 발생으로 팔당 취수장 수돗물 냄새 민원 발생

•11.23일부터 12.7일까지 필당취수장의 지오스민(Geosmin) 농도가 45~270ppt까지 높게 

검출됨

•지오스민 발생현황을 보면 여름철인 6~8월 사이에 일시적으로 발생되었으나, 이번처럼 

동절기에 집중적으로 발생된 것은 이례적임

※  지오스민은 남조류(藍藻類)의 일종인 아나베나(Anabeana)의 대사과정에서 발생되며, 수돗물에 

흙냄새를 유발하는 원인물질임

수거 전(팔당댐)

수거 후(팔당댐)

[사진 3-39] 팔당호 부유쓰레기 수거 전후 사진 (2011년 8월 9일)

(환경부 보도 설명자료. 2011. 8. 10. 유역총량과)

수거 전(팔당호 수면)

수거 후(팔당호 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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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 최근 4년간 지오스민(Geosmin) 농도 및 발생기간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Geosmin농도

(최대/평균)
189 / 68 145 / 35 164 / 36 45 / 24 270/136

발생기간
7/1~7/21 

(20일간)

6/8~7/10 

(33일간)

7/7~8/11 

(37일간)

8/22~8/24 

(3일간)

11/23~12/7 

(15일간)

 -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기상관측망이 설치된 1973년 이래 11월 기온 최고치를 기록

•11월 평균기온이 지난해 대비 3.9  높았고, 최근 30년 대비 3.4  높았으며, 이로인해 11

월 수온도 작년에 비해 약 3.4  높게 나타남

[표 3-17] 팔당 상류지역 강수량 등 현황 비교

월
팔당수온(℃) 청평댐 방류량(CMS) 청평강수량(mm)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증감 2010년 2011년 증감 2010년 2011년 증감

11월 12.9 12.6 11.1 14.6 △3.5 85.5 50.2 ▽35.3 521.5 95.5 ▽426 

7.2.3	반복된	이상기후에	의한	영향

  아고산 지역 한대성 수종 쇠퇴(국립공원 관리공단 2011.8.5)

 -한라산과 덕유산에서는 한대성 수종인 구상나무림이 쇠퇴하고 있음

•지리산 1,000m 이상 지역의 구상나무 군락을 분석한 결과, 분포 면적이 1981년 262ha

에서 2007년 216ha로 18% 감소함을 발견

 - 미세기상 측정 결과 아고산대가 일반지역보다 훨씬 가혹한 자연환경에 노출되어 있음을 확인

•여름철 집중호우 일수와 강수량이 일반지역에 비해 약 두 배 정도 높으며, 1월 평균 온도가 

일반 지역에 비해 약 8  정도 낮고, 3월의 경우 토양수분이 일반지역이 10%인데 반해 5% 미만

※  지리산, 덕유산, 소백산 등 1,300m 이상 아고산 지역에 설치된 미세 기상 측정 장비로 기온, 지온, 

습도, 광량, 강수량, 토양수분 등 관측

  온난화에 따른 지리산 수종밀도 변화(국립환경과학원, 2011.11.8 보도자료)

 -한반도의 연평균 기온이 점차 상승함에 따라 지리산 숲의 경우 온대수종인 소나무 밀도가 

감소하고 난대수종인 비목나무와 때죽나무의 증가세가 뚜렷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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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목나무 460% 증가(25→115 개체/ha), 때죽나무 150% 증가(90→135 개체/ha), 소나무 18% 

감소(89→73개체/ha)

7.2.4	폭염에	의한	영향

  현재 대비 미래의 여름철 대기질 악화(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9)

 -권역별 여름철 대기질 평가 결과 1995년 대비 2055년 여름철 대기질 악화

•CO 2.9%, NOx 2.8%, O₃ 4.8% 증가 

 -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 8시간 평균 O₃ 농도 분석 결과 영남권에서 4.6 ppb로 가장 큰 

증가폭, 남한지역 평균 3.6 ppb 증가

 - 여름 기간 동안의 8시간 평균 O₃ 농도의 환경기준치 초과 빈도 증가 분석 결과 영남권에서 

13.10일, 충청권 9.14일, 강원권 8.39일, 수도권 7.82일, 호남권에서 3.08일 증가의 순으로 

예측

A: 소나무, B: 때죽나무, C: 비목나무

[그림 3-21] 2005년과 2010년의 지리산 소나무 숲 내 수종 밀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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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의 오존 농도 증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분석 - IPCC SRES A1B 시나리오 

기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0)

 - 1995년 대비 2055년에 남한 전체에서 4,160명의 조기사망자 수가 예상

 -배출량의 변화 없이 기상만 변화하는 경우에도 증가된 오존 농도로 인하여 2,294명의 

조기사망자 수 예측

[그림 3-22] 1995년과 2055년 여름철을 모의한 대기질 결과로부터 얻은 

한 시간 평균 O₃ 농도의 수평분포 및 차이, 그리고 권역별 평균 O₃ 농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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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환경	분야	대응	실적

  하수처리장 침수 시 복구 대책 추진

 -환경부, 경기도, 한강유역환경청은 비상발전기를 설치, 조기 긴급복구, 응급복구 및 

완전복구 등 단계별 복구 대책 추진

 -취·정수장 수질모니터링 및 소독관리 강화 등 안전관리대책 시행

 - 침수대응 하수도 시뮬레이션 가이드라인 개발 추진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추진

 -팔당호에 발생된 부유쓰레기 수거·처리 완료

 -관련기관 합동으로 부유쓰레기 처리를 위한 상설협의체 구성 및 처리비용 지원

※  5대강(한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낙동강) 권역 관할 지자체에 정화비 국고지원 (광역시 40%, 시·군 

70%)

  동절기 이상조류 발생 관련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및 대응조치 실시

 -동절기 조류발생에 따른 수돗물 냄새 민원 해소를 위해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수력원자력(주) 등과의 협조체계 구축

 -북한강수계 모니터링, 조류발생에 따른 정수처리 강화, 북한강과 남한강 상류 방류량 증가 

조치

 - 정수장 운영관리 강화 및 대상지자체 기술지원 실시, 고도정수처리시설 확대 추진(현재 

수도권 2개소 설치, 11개 공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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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건강	분야

8.1	개요

 (폭염) 폭염발생 빈도와 강도 증가로 건강피해 급증 예상

 -  여름철 평균기온 2~3  상승 시 폭염발생빈도는 약2배 증가(IPCC 제3차 보고서, 2001)

•지난 100년 간(1912~2010) 우리나라 6대도시 평균기온 1.8  상승(세계평균 0.74 )

•2050년 폭염발생일수는 약3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기상청, 2011)

 -장기간 폭염노출 시 체온조절능력 저하로 온열질환(열사병, 열탈진 등)이 발생하거나 심·

폐질환 등 기저질환의 증상 악화를 초래하여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음.

•2003년 유럽 폭염 시 프랑스(19,490명), 스페인(15,090명)등 약 71,000명이 초과사망

•우리나라도 1994년 폭염 시 서울에서만 889명 초과사망, 65세 이상 노인 및 기저질환자 

(당뇨병, 뇌혈관질환, 심장질환)가 취약계층 

8.2	건강	분야	영향

8.2.1	기후변화에	의한	영향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확산 및 여름철 혹서기 (6~8월) 식중독 증가 추세

※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환자(4월, ’09년 709명 → ’10년 919명으로 30%증가)

※ 여름철 식중독 환자(6~8월, ’09년 175명 → ’10년 887명으로 506%증가)

8.2.2	폭염에	의한	영향

  응급의료기관 기반 폭염피해조사 결과(2011.7.1~9.3)

 -목적: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 실시간 감시 및 대국민 관련정보 제공으로 폭염에 대한 

주의환기 유도

•전국 응급의료기관(약460개)에서 응급실내원 온열질환자 사례·내원현황(내원자·

사망자수) 보고시스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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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열질환자수는 총 443명이었으며 이중 사망자는 6명이었음

•성별로는 남자가 많았고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135명(30.5%), 40대(40~49세)가 86명

(19.4%), 50대(50~59세)가 76명(17.2%) 이었음

•온열질환이 발생한시간은 12-18시가 300명(67.7%)으로 많았고 장소는 실외(78.8%)가 

실내(21.2%)보다 약4배 많았음

•특히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례가 156명(35.2%)으로 가장 많았음

[표 3-18] 폭염 건강피해 현황(7.1~9.3)

(단위: 명)

구   분 온열질환자 사망자 폭염특보발효수(회)

  1주차(7.1~7.8) 18 - 5

  2주차(7.9~7.15) 16 0

  3주차(7.16~7.22) 159 5 59

  4주차(7.23~7.29) 38 - 6

  5주차(7.30~8.5) 86 1 39

  6주차(8.6~8.12) 42 - 21

  7주차(8.13~8.19) 31 - 20

  8주차(8.20~8.26) 5 - 0

  9주차(8.27~9.3) 48 - 30

월계(8월(7.1~9.3) 443 6 180

<일별 온열질환자 발생과 폭염특보 현황(7.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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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325명 
(73.4%) 

여, 118명 
(26.6%) 

20세 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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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그림 3-23] 폭염에 따른 건강피해 성별, 연령별 분포

[그림 3-24] 폭염에 따른 건강피해 발생시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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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9]폭염에 따른 건강피해 발생 장소 분포

(단위:명)

발생

장소별

실외(78.8%) 실내(21.2%)

총계실외

작업장
운동장 도로 논/밭 기타 계

실내

작업장

비닐

하우스
건물 집 기타 계

온열

질환자

135

(38.7)

23

(6.6)

54

(15.5)

72

(20.6)

65

(18.6)

349

(100)

31

(33.0)

13

(13.8)

12

(12.8)

29

(30.9)

9

(9.6)

94

(100)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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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사병 
14% 일사병 

7% 

열경련 
19% 

열부종 
0% 

열실신 
14% 

열탈진 
46% 

119 구급차 
41% 

기타 

구급차 
6% 

대중교통 
2% 

자가용 
31% 

기타 
20% 

[그림 3-25] 폭염에 따른 건강피해 질환현황 및 내원수단 현황

8.3	건강	분야	대응	실적

 (폭염) 취약계층 폭염피해 예방 및 감시체계 구축

 -대국민 교육홍보·자료 및 업무가이드북 제작배포

•폭염이 본격화되기 전 폭염대응 건강관리 업무가이드북 (폭염도우미용, 노인장애인시설 

관리자용, 보육시설관리자용), 폭염예방 건강실천 가이드 (국민용, 어르신용) 리플렛·

소책자를 중앙부처, 지자체, 취약시설 등에 배포

<교육홍보자료>
(리플렛 일반국민용)

<교육홍보자료>
(리플렛 어르신용)

[그림 3-26] 대국민 교육홍보 자료 및 업무가이드북

<교육홍보자료>
(소책자)

<업무가이드북> 
(폭염도우미·관리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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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문자시스템(크로샷 서비스 활용)에 노인돌보미 정보를 등록하여 폭염특보   발령상황 

신속 전파

 -독거노인 건강상태 확인 및 관리

•노인돌보미의 주기적 방문·전화 및 폭염대응요령, 무더위쉼터 이용안내

 -폭염피해 감시체계(응급의료기관 기반 폭염피해조사) 구축 운영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 현황파악을 위하여 전국 응급의료기관(460여개)을 대상으로 

폭염피해 감시체계 운영

•운영기간: 2011년 7월 1일~9월 3일

•감시현황: 폭염관련환자(온열질환자) 443명 보고(사망 6명 포함)





1. 평가

2. 정책제언

평가 및 정책 제언

2011년 이상기후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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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평가

1.1	농업분야

  이상기상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위기대응체계 구축

 - 신속한 상황전파·홍보실시 및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 유지

 - 벼, 배추·무, 과수 등 농산물 가격상승에 대응한 중앙-지방과 연계한 기술지원단 수시 

운영을 통해 농산물 수급안정화에 기여

 - 농작물 재해예방 기술정보  제공으로 농업재해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재해대응 실천의지 확산

 -농업피해 발생시 피해조사 및 신속한 피해복구비 지원

  이상기후 근본적 대응책 마련을 위한 기술개발 추진 

 - 기상재해 및 돌발병해충 관리기술 및 기후변화 적응 품종 및 재배법 지속 개발

 - 이상기상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취약성 평가 및 저감기술개발

1.2	국토해양	분야

  이상기후 대비 항공종합방재체계 추진 

 -항공기상 정보는 항공기상청 및 공항기상대에서 예측 제공하며, 공항과 항공사는 지속 

적으로 이상기상 현상을 모니터링하고 실시간으로 항공기 운항계획에 반영하여 이상기후에 

적절하게 대응

 -항공기상청 주관으로 항공방재 기상업무회의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유관기관과 항공기상 

방재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

 - 이상기후에 따른 사전 경보와 주의보에 따라 항공사 및 공항내 유관기관으로 신속히 

배포하여 공항에서의 항공기 운항안전에 노력

 -공항공사는 항공기 방재 기상대책을 수립하여 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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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해예방을 위한 개선 방안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방재기준을 상향조정(하천설계기준 등 방재기준 강화)

•지방하천의 도심부 등 중요구간에 대한 설계빈도 세부적용기준 마련: 2012년 6월

 -국가하천, 지방하천의 미정비 구간에 대한 예방적 투자 지속 추진 

•국가하천: 국가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2011년 12월), 2012년(안)-4,000억원

•지방하천: 정비율 상향(2011년 63%  2018년 81%), 2012년(안)-8,600억원

 -상습적으로 침수가 발생하는 도시지역에 대해 유역종합치수계획 수립을 추진

•하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시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  제도 마련: 2012년 6월

  수해예방 대책 추진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방재기준의 상향조정, 국가·지방하천에 대한 예방적 

투자를 지속하는 등 수해예방에 적극 대처 

 -최근 게릴라성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이 빈발함에 따라 현 수준의 대응체제로는 홍수 방어에 

한계

 - 이에 따라 국무총리실 T/F팀에서 마련한 기후변화 대응 재난관리개선 종합대책 의 차질 

없는 추진이 필요

1.3	산업·에너지	분야

  스마트그리드 관련 법령 제정, 신재생에너지의 성장동력화 등 그린에너지산업 육성을 

통하여, 저탄소·에너지 저소비형 경제·사회 구조로 전환을 촉진

  산업 특성별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지표 개발 및 기후변화경쟁력지수 조사를 통해, 

산업계의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체계 구축에 긍정적 효과

  또한, 이상기후에 따른 에너지소비 증가, 전력피크 전망에 대응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정책(냉난방 온도/조명 제한 조치, 승용차 요일제 등)을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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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방재	분야

  과거 기록을 갱신하는 폭설, 집중호우 등 극한기상에도 불구 피해 최소화

 -수도권 총 8회 강설에도 장비·자재 사전배치, 제설제 사전 살포, 대중교통증편 운영 등 언론 

등으로부터 사전대처가 잘된 것으로 평가 받았으며, 영동지역 100년만의 폭설에도 인명피해 

Zero  

⇒ 최근 10년 평균 대비 인명피해 100%, 재산피해는 30.5%를 경감하는 성과 거양

* 2011년 겨울철 재해대책기간(’10.12.1~’11.6.15): 인명피해 0명, 재산피해 750억원 

* 2001~2010년간 겨울철 재해대책기간 평균값: 인명피해 1.6명, 재산피해 1,079억원

 -강우집중지역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신속한 상황관리, 인명피해 취약지역 특별관리 등 

현장중심의 조기경보시스템 가동

⇒ 최근 10년 평균 대비 인명피해 3%, 재산피해는 50%를 경감하는 성과 거양

* 2011년 여름철 재해대책기간(’11.5.15~10.15): 인명피해 63명, 재산피해 7,477억원 

* 2001~2010년간 여름철 재해대책기간 평균값: 인명피해 65명, 재산피해 14,953억원

  극한기상 대비 재난대응 시스템 재정비 필요

 -폭설대비 도로 교통 통제기준 마련, 광역지원체제구축 운영 및 제설장비 선진화 등 

제설시스템 개선 필요

 - 집중호우 대비 방재시설 용량확대, 인명피해 특별관리지구 추가 지정, 

산사태위험지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상황관리체제 구축 등 재난대응 시스템 재정비 필요 

1.5	산림	분야

  봄철 고른 강수와 철저한 산불예방과 감시활동 등으로 산불재해는 적었던 반면,   

여름철 집중 폭우와 태풍에 의해 많은 산사태가 발생

 -특히 도심지 인근 산지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었던 바, 이러한 

곳에서의 산사태 위험지에 대한 사전 예방적이고 적극적인 관리가 요구

 - 집중호우 발생빈도가 1970년대 연 7.4회에서 1980년대 10.6회, 1990년대 13.5회, 2000대 

14.4회 증가하면서  산사태 발생 피해 면적도 1980년대 연 231ha에서 1990년대 349ha 2000

년대 713ha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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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수산	분야

  이상 저수온 경향에 따른 어선어업 어획량 부진의 원인구명 등 대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

 - 어획부진 현상 발생 즉시 신속한 현장조사를 통한 원인 구명 및 저수온 정보 제공과 향후 

전망 제공 등 신속하게 대응

 - 이상 냉수대 발생 등에 따른 주의보, 경보 발령 등 속보 제공으로 어업인 피해 최소화 기여

  이상한파 및 태풍 등에 의한 피해어가에 대한 신속한 대책 마련

 - 지자체와 공동으로 피해 양식어가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예산지원 등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어업인 지원대책 마련

1.7	환경	분야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2차적인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환경부문 

대응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평가

 - 기후변화로 빈발해진 집중호우로 인한 하수처리장과 같은 환경처리시설 침수에 대한 

조기긴급 복구

 -홍수 시 강 상류에서 떠내려 오는 쓰레기 더미의 신속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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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 분야

이상한파에 따른 어업인 피해최소화 및 저수온 경향에 따른 어선어업 어획량 

부진 영향에 대한 신속한 대처 및 피해확산 방지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

연안 수온 관측자료 및 근해 해양조사 자료 활용을 통하여 피해역의 수온변화 경향에 대

한 신속한 정보 제공 및 대처방안 제시를 통한 피해 확산 방지 대책 수립

이상한파 및 태풍 등에 의한 피해양식어가에 대한 신속한 지원대책 마련

지자체와 공동으로 피해 양식어가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예산지원 등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어업인 지원대책 마련

냉수대 및 이상해황에 대한 속보 제공을 통한 피해 예방 정보 신속 제공

냉수대 유해생물 등과 관련한 주의보 경보 발령 등을 속보로 제공함으로써 어업인의 이

상해황에 따른 피해 최소화에 기여

환경 분야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차적인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환경

부문 대응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평가

〈연도별 50㎜ 이상 강우일수〉 〈연도별 산사태 면적 및 복구비〉

[그림 4-1] 연도별 50㎜ 이상 강수일수 및 산사태 면적 및 복구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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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 심화에 대응하여 집중호우 등에 대비 

 -하수관거와 빗물펌프장의 계획확률년수 개정

 -수돗물 공급 예비능력 확보를 위한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  개정

1.8	건강	분야

  응급의료기관 기반 폭염피해조사 결과

 -폭염 발생으로 인한 인명피해현황 집계·보고 가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11 폭염대비 종합대책  인명피해 현황 및 특성분석결과 활용

•지방자치단체별 (16개시도) 폭염피해결과 활용 가능 

 -주단위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폭염에 의한 국민건강피해 경각심 고취   

•보도자료 배포 시 주 단위 폭염피해결과 활용, 국민홍보자료 첨부

 - 2011년 운영결과를 반영하여 보완 운영 필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협조 및 폭염대응 상황관리 활용 한계

•119 구급서비스 이용 등 비응급의료기관 폭염사례 공유방안 강구(보건복지부·소방 

방재청) 

  기후 변화에 따른 식품·의약품의 안전관리 및 수급대책 필요

 - 평균기온이 1.2 상승하면, 식중독 환자는 약 6% 증가할 것으로 전망1) 

※ 식중독 환자수 예상: 2009년 (5,999명)→ 2020년 (12,052명)→ 2050년 (13,300명)

 -대규모 전염병 발생에 대비하여 치료 및 예방을 위한 백신 및 치료제의 개발·비축 등 대책 

수립 필요

1)  정기혜, 우리나라 사회기반 강화를 위한 식품안전관리의 정책방향, 보건복지포럼, 2011, 5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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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책제언

2.1	농업	분야

  각종 재난의 효율적 대응을 위한 재난정보시스템 구축

 -풍수해, 어선, 산불, 가축질병, 수리시설 등 재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대응할 수  

있는 종합재난정보시스템 구축

 -재해 지역·유형별 피해상황에 대한 DB 구축, 농어업재해지도 작성을 통해 현실적·구체적인 

피해예방대책 수립 지원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측·평가 능력 강화

 - 기후변화에 따른 생산·품질 영향평가 실시 및 예측모형 개발

•식량작물 영향평가: ( 10) 1작목(벼)  ( 11) 2(벼, 밀)  ( 14) 5

•작물별 예측모형: ( 13) 3종  ( 15) 5종/ 어종별 예측모형 ( 12) 1개  ( 16) 5개

  재해에 강한 비닐하우스, 축사 등 농업시설 개발·보급 추진

 - 지역 및 작목 특성에 맞는 원예특작 규격시설 보급

• 11 내재해형 규격현황(48종): 비닐하우스 36종, 인삼시설 10종, 버섯재배사 2종

 -대설, 강풍 등에 대비한 내재해형 시설보급 지원사업 지속 추진

•내재해형 원예·축사시설 지원: ( 11) 1,959억원  ( 12) 5,867억원

  기후변화에 대비한 품종·재배기술 개발 및 정보전달체계 구축

 -아열대화 등에 적응 가능한 新작물 도입 및 대체 품종개발

•고온 적응·내재해성 품종1) 개발 및 열대·아열대 작물2) 도입

1) ('10) 8과종 12품종 → ('11) 10과종 15품종(고온에도 착색이 양호한 사과 등)

2) ('10) 망고, 패션플릇, 오크라 등 10종 → ('11) 20 → ('12) 30종 이상

 -작물재배지 북상 등 재배환경 변화에 따른 적응재배기술 개발

•작물 주산단지 변동 모니터링 및 지도 작성, 작물별 재배적지 선정, 최적 재배관리 지침서 

발간 및 보급 등 추진

 - 다양한 정보전달매체 발굴을 통한 신속·정확한 재난정보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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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활용이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촌지역의 빠른 재해정보 확산을 위한 SMS문자, 

마을방송, 스팟뉴스 등 전달체계 확립

  이상기상에 대응하기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대응체계 구축

 -농업분야 기관별 협력대응을 위한 매뉴얼 및 워크숍 등의 정례화

 -농업관련 중앙과 지방 등 실시간 핫라인(hot-line) 구축 운영

 농업분야 기후변화 적응 및 식량안보를 위한 국제적 공조체제 구축

 -글로벌 농업기술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저개발국 기후변화 적응능력 향상 및 기술 공여로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강화

 -개도국 기후변화 및 이상기후 대응 농업기술 전수 

•개도국 맞춤형 기술 공여 및 해외 진출 거점 확보를 위한 해외농업기술 개발사업(KOPIA, 

Korea Project on International Agriculture) 센터 설치·운영

*  설치국가 :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필리핀, 우즈벡, 케냐, DR콩고, 알제리, 파라과이, 브라질 등 

10개국 (2012년 15개국으로 확대 예정)

•아시아 지역 기후변화 적응, 작물 생산성 증대 등 농업문제 해결을 위해  아시아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AFACI, Asian Food & Agriculture Initiative)'를 결성·운영( 09.11 

출범)

*  회원국 : 한국,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몽골, 네팔, 필리핀, 스리랑카, 태국, 

우즈벡, 베트남 등 총 12개국

•아프리카 지역의 지속발전 가능한 농업기술 개발 및 농업생산성 향상기술 전수를 위한 

한-아프리카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 (KAFACI, Korea-Africa Food & Agriculture 

Cooperation Initiative)를 결성·운영( 10. 7 출범) 

*  회원국 : 한국 및 아프리카 16개국(앙골라, 카메룬, DR콩고, 코트디브아르, 에티오피아, 가봉, 가나, 

케냐, 말라위, 모로코, 나이지리아, 세네갈, 수단, 튀니지, 우간다, 짐바브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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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국토해양	분야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만들기

 -재해예방 기능을 강화한 도시계획

 -도시내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재해취약시설물에 대한 재해예방대책 마련

 -유역단위 체계적 관리로 도시하천 홍수 예방

  홍수·가뭄 등 대비 수자원 관리

 -국토 치수능력 제고를 위해 하천 및 댐시설 등 정비

 -홍수예측 및 대비를 위한 인프라 개선

 -가뭄 대비 물관리 강화

 -해수면 상승에 대비 재해취약 항만지역 개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선진도로제설시스템 구축 방안 마련 추진

 - 일상적 도로관리업무 장비 DB 및 관내 제설업무관련 지도 구축: 12.12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가 점점 빈번해지고 피해규모가 커지는 것을 고려하여 

재해대응 및 저감을 위한 과감한 인프라 투자 필요

 -제설대책(1~3단계)발령 및 실시간 재난방송(KBS) 역사내 열차정보안내표시반에 실시간 

열차 이용 시민에게 전달(현재 시행중)

 -강우레이더 및 GIS 기반을 활용한 차세대 첨단 홍수예보체계 구축(~2015년)

 -폭설 등의 기상이변 발생시 초동 대처가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상습결빙 등 

취약구역에 대한 자동제설시스템의 보급 확충

  이상기후 대비 항공안전시설 투자 및 대응체계 구축

 -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지연, 결항 등 비정상 운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2년까지 김포공항 

외 4개 공항 활주로 계기착륙시설의 정밀접근등급 상향을 위해 271억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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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변화에 따른 폭우, 폭설, 태풍 등에 대응하기 위한 공항비상대응 종합훈련 실시 및 

공항비상대응 종사자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 시행

  재해취약 항만지역 정비 및 외곽시설 보강 추진

 -재해이력이 있었던 10개 항만에 대해 우선 정비( 11~ 20)하고 잔여 12개 항만은 2단계로 

재해취약지구 정비 추진( 21~ 30) 

2.3	산업·에너지	분야

  기후변화 문제는 단순히 환경문제에서 벗어나 기존 화석연료 중심의 경제·사회적 

시스템을 저탄소 시스템으로 전화하는 경제 및 기술 문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산업의 국제경쟁력과도 관계

 -특히,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의 국가로서, 산업계는 변화하는 국제 및 국내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감축 규제 등에 민감하게 반응

 -하지만 국제적인 기후변화대응 노력 및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기후변화 

및 녹색성장 문제에 기업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

  따라서, 정부는 기업의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개발 및 지원 활성화 

를 위한 제도적인 정비와 함께, 기업의 자발적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지원하는 정책 

마련도 필요

 - 2000년대 들어 기온 변화에 대한 에너지 수요 민감도가 확대(이상기후 발생에 따른 전력소비 

증가 등)에 따라 냉난방온도 제한조치, 에너지절약 비상조치 등 정부의 에너지절약정책 강화 

필요

2.4	방재	분야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 대책 추진

 -산간·하천 등 인명피해 우려 취약지역 확대 지정·관리(2012년 5월, 2011년 2,096개소 관리)



제
4
장

111 

 - 겨울철 폭설대비 제설취약구간 확대지정 및 특별관리(2011년 3,323개소 관리)

 -폭설대비 산간마을 고립지역(9개 시·도 109마을) 및 노후주택 등 붕괴위험시설(주택 155, 

시장 9, 축사 3, 기타 2) 관리

  기후변화에 따른 방재기준 재설정 추진

 -도시지역 내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지역별 통합 방재성능목표 설정·운영

 -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운영지침  개발(2012년 12월)

 - 미래 기후변화를 예측한 방재기준 가이드라인 마련

•방재기준 가이드라인 적용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추진(2012~2013년)

  근원적 복구지원 제도 개선 및 수해복구사업 관리체계 강화

 -산사태, 도로 등 복합피해 발생시 일괄복구계획 수립·시행하기 위한 지구단위 종합복구 

제도  도입(2012년)

 -자연재난피해 국고지원기준을 지방 재정규모  재정력지수로 전환(2012년 6월)

 -원활한 복구사업 추진을 위한 재해복구사업 추진 및 품질관리 규정  개정(2012년 2월)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대상 구체화를 위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2012년 3월)

  산사태·급경사지 등 위험지역 관리 강화 및 재해예방사업 조기추진

 -관리하고 있는 지역 외 지역에서 인명손실과 재산피해가 발생, 대책마련 시급

•주택 및 도로인접 급경사지 판단기준 강화, 붕괴위험지역 재조사*를 통한 위험지역 재지정

(2011년 12월 ~ 2012년 4월)

* 지자체 조사(2011년 12월~2012년 2월), 전문가 조사(2012년 3~4월), 비상연락체계구축(2012년 5월)

 -조기추진 및 우기 전 마무리를 위한 재해예방사업 조기추진단 운영 (2011년 11월~2012년 6월)

  풍수해보험 활성화를 통한 제도의 안정적 정착 추진

 -자립수준의 실질보상 확대를 위한 상품 개선

•보험가입금액 50%형 판매 중단(70%, 90%형만 판매), 침수보험금 不보장(保障) 특약신설, 

동산침수보험금 현실화(최소 12  120만원), 지진담보 상품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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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프라 확충을 통한 자연재해 정책보험 정착 및 활성화

•국가재보험 도입, 보장금액 실 피해수준 확대, 재난취약지역 거주자 보험가입 촉진, 

정책보험 참여 사업자 확대를 통한 가입창구 다변화 등

2.5	산림	분야

  산사태에 강한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

 - 천근성 수종으로 구성된 산사태 우려지에 뿌리가 깊은 활엽수 위주로 수종개량을 실시하여 

재해에 강한 숲으로 개량

 -산사태에  강한 숲으로 만들기 위한 수종개선과 숲가꾸기 등 사전 예방적 산지관리를 위한 

대책 수립과 시행 필요

 -아울러 계곡부와 도시생활권 주변 산림에서는 숲가꾸기 산물수집률을 확대하고 특히 

산사태위험 1등급에서는 전량 수집하여 피해 경감 

  산사태 위험지 관리 강화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기상청의 동네예보(5km 격자) , 초단기예보자료(KLAPS)  

등을 활용한 예보의 정밀성을 확보

 -위험등급 1, 2 등급이 57%로 너무 광역적이므로 이를 30%로 낮출 수 있도록 산사태위험 

등급도 고도화

 -토사재해 피해범위를 예측할 수 있는 토석류 위험예측 지도 제작 및 활용

 -생활권 등 피해 감수성이 높은 지역이 산사태위험지로 지정·관리되도록 지역별 산사태 

위험지 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산사태 발생위험 조기경보시스템 발동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산사태 

현장  패트롤  신설 운영

  산사태 저감을 위한 사방시설 확충

 - 지구온난화로 극한 기상현상의 발생확률이 높아지고 있으며,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르면 

특히 여름철 강수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태풍 및 집중폭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가 증대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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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사태 발생이 용이한 곳에 가옥과 같은 시설물이 위치하는 경우 보다 극한적인 강수에 

대비하여 사유산지를 포함하여 재난관리 차원에서 사방공작물의 설치 확대 필요

 - 임도를 개설할 때 비용절감보다는 재해에 강하도록 시설단비를 현실화하고 기존임도에 

대한 구조개량 확대 필요 

  산사태 예방체계 선진화를 위한 조직과 법령 개선

 -산주 동의가 어려운 지역에 사방시설을 조성할 경우, 시설 대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 및 

매수 근거 마련(사방사업법)

 -산지개발과정에서 재해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지전용허가기준 강화 검토(산지관리법)

 -산사태 예방체계 선진화를 위한 전문 연구기관과 전담조직 신설

 - 현장중심의 산사태 예방활동 강화를 위한 산사태대응팀 신설

2.6	수산	분야

  이상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 전국 연안의 수온의 급격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실시간 수온 관측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상시 수온 등 환경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환경 변화 예측 모델 시스템 구축

 -수온 등 해양환경의 이상변화를 조기에 유관기관, 어업인 등에게 신속하게 알려줄 수 있는 

경보시스템 구축

 -물리환경 변화에 따른 수산자원 생물의 이동 및 분포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어선어업, 양식업 등의 이상기후 변화 대비 능력 강화 추진

 - 지역별 수산업 업종별 이상기후 대비 취약성평가실시 및 취약성지도 작성을 통한 피해 저감 

노력

 - 지역별 적정 양식시설량 총량산정 및 태풍 등 재해대비 시설물 내구성 기준 강화 설정으로 

집중 피해 예방

 - 이상한파, 저염분수 유입 등 피해 다발 해역에 대한 양식적지 및 양식품종 재선정



평가 및 정책 제언

114 

2
0
1
1
년 

이
상
기
후 

보
고
서

2.7	환경·기후	분야

  기후변화 영향에 의한 이상기후 빈발에 대비, 환경 부문의 지속적인 대책 방안 모색 

및 추진

 -자연재해로 인한 수질오염과 재해쓰레기 발생 등의 2차적인 환경오염에 대비 환경기초시설의 

체계적인 대응체계 마련 필요

 - 이상 고온 및 이상 저온 발생에 대비 생태계의 피해 저감을 위한 사전 대비책 마련 필요

  국가기후변화 적응 대책 등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관련 대책 모색과 이의 지속적 추진 

필요

 -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에 대비 등 환경부문의 적응대책 추진 필요

 -권역별 기후 및 대기질 전망에 따른 기후변화 적응대책 등 기후변화 대비를 위한 대기질 

관리 정책 추진 필요

  이상기후 감시·분석 및 기후예측 능력 향상 필요

 - 이상기후 대응을 위한 선진 장기예보 생산체계 시범 구축

•기후예측정보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스템 개선 및 이상기후 확률예보 생산 자동화 시스템 

시험운영 추진

 - 기후예측정보 신뢰도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및 각종 인프라 강화

•국내외 기후예측전문가와의 정보 교류와 이상기후 분석 및 전망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정례화

  수요자 중심의 이상기후 감시 활동 및 대국민 홍보 서비스 강화

 - 실시간 기후 감시를 통한 분석 정보 제공(매월 5일 전월에 대한 기후정보 발표)

 - 기후예측정보 사용자와의 소통 강화를 위한 협의회 개최 추진

 - 이상기후 관련 국가기후업무에 대한 대국민 인식 확산

•이상기후의 현황과 원인,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을 분석 평가하여 종합 집대성한 

관계부처 합동 이상기후 보고서  발간 정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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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건강	분야

  폭염 건강피해 감시시스템 강화로 취약계층의 건강위험 최소

 -폭염 건강피해 조사감시를 위한 감시체계 보강 구축(2012-2014년간) 

•폭염피해 예방의 즉각적인 경고를 위한 응급실기반 조사감시체계 보완구축(2012년)

•119 구급서비스 이용현황 연계 방안 모색(2012년)

•보건학적·역학적인 감시망 보완구축으로 폭염 건강피해의 조기감지 및 예측  시스템 개발

(2013년~ )

•저소득층·독거노인 등 폭염 고위험 인구집단 DB화로 폭염 건강위험 사전 파악 및 

응급대응체계강화(2013년~ )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또는 통계청자료 공동 활용을 통한 사망자 및   이송자 

보건행정 통계 구축방안 모색(2013년~ )

 - 지자체대상 여름 전 선제적 폭염대비를 위한 교육·홍보 자료 및 업무가이드북 배포

•지자체 배포부수 확보 및 교육·홍보 자료 대상자를 고려하여 수정보완

  응급실기반 한랭손상 및 저체온증 조사감시 사업(2011년~ )

 - 기후변화로 극한기상현상 발생이 증가하여 겨울철 한파 발생우려

•한파로 인한 건강영향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국민 건강피해 예방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개발 및 시범사업을 통한 타당성 검증(2011년)

  기상재해 응급대응 건강평가사업 도입으로 지역사회 건강수준 조기회복 도모(2012년~ ) 

 - 기상재해 응급대응 건강평가(PHASER) 시범사업 운영(2012년)

•기상재해 발생지역의 보건학적 건강피해를 즉각적으로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 시범사업을 통하여 개발된 방법을 적용·사업의 가능성 평가 

•재해발생 지역주민 건강피해를 즉각적으로 평가, 필요한 보건의료 서비스의 신속 제공 

연계 조치 

•재해 발생지역 실제 현장적용 또는 시범지역 확대운영 등으로 사업 추진 기반 확충

*  PHASER(Public Health Assessment for Emergency Response): 태풍, 홍수 등 기상재해 

발생시 지역주민 대상 건강영향 평가 및 공중보건학적 수요 조사를 수행, 미국 CDC의 CASPER 

toolkit 벤치마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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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러스성 식중독에 대한 안전관리 및 조기경보 시스템 강화

 - 식의약품 수거검사를 체계화하고, 각종 보고시스템과 통합한 IT 기반 e-식품안전관리 

시스템  운영 내실화

 -원료, 유통, 소비의 단계별 식중독균 타겟관리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원인균의 모니터링 및 

검출균의 유전자 정보 DB 내실화



1. 2011년 세계의 이상기후 발생과 피해 현황

2. 2011년 우리나라의 이상기후 발생 현황

3. 2011년 우리나라의 이상기후 발생 관련 언론 보도자료

2011년 이상기후 보고서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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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년	세계의	이상기후	발생과	피해	현황

아시아/호주

일본

폭설
12.31~1.2:  서부지역 폭설(돗토리현186cm, 아오모리현171cm), 어선 190여척 

침몰, 송전탑 파손, 2만가구 이상 정전

폭염 8월: 35 ℃ 이상의 폭염, 열사병으로 15명 사망, 7,071명 입원

태풍

7.19~20:  제 6호 태풍 ‘망온’ 영향, 2명 사망, 고치현에서 총 강우량 1,200㎜의 많은 

비가 내려 산사태로 인해 마을이 고립, 국내선 항공이 140여 편이 결항

9.4~5:  제12호 태풍 ‘탈라스’ 일본 중남부 강타, 19명 사망, 51명 실종, 102명 부상, 

시간당 60㎜가 넘는 폭우로 주택 1,190채 이상 침수, 50만 명의 주민들에게 

대피령

9.20~22: 제15호 태풍 ‘로키’ 접근, 6명 사망, 9명 실종

중국

가뭄 01월: 중국 동부 산둥성 가뭄, 24만 명 식수난,  400만 헥타르 농경지에 용수난 발생,  

가뭄
5월:  양쯔강 중하류 유역 50년만의 최악의 가뭄 발생, 3,500만명이 가뭄피해, 423

만명이 식수난, 2조 5,000억원의 경제손실 발생

홍수
6.3~20:  중국 중남부 지역 폭우 와 홍수, 175명 사망, 86명 실종, 3,600만 명 수해, 

(50년만의 최악의 홍수) 

폭설
3.21~22:  중국 쓰촨성 폭설(3월 중 20년만의 최고치), 도로폐쇄, 전기 공급 중단, 

농작물 냉해, 가축 동사

폭우

4.17:  남부 광둥성 일대 폭우와 우박을 동반한 돌풍, 부상 153명, 17명 사망, 농경지와 

가옥 파손

7.1~4: 산시성 폭우와 산사태, 18명 사망, 2명 부상

7월:  일주일 동안 이어진 폭우와 강풍, 54명 사망, 640만 명 침수, 12만 4천명의 이재민 

발생

09.16~19:  중서부 지역 가을 폭우(쓰촨성 지역은 160년 만에 최대 강우량 기록), 

인명피해 100명 이상, 1,200만 명의 이재민 발생, 6조 원의 재산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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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홍수 10월: 파키스탄 동부와 남부 홍수, 300명 사망, 600만 여명의 이재민 발생

홍수
8월 11일부터 이어진 동부와 남부의 홍수로 약 300명이 사망하고 600만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되었음. 53만여 가옥이 완파되었고, 84만여 가옥은 부분 파괴되는 피해를 입었음

베트남 태풍
6.24일 4호 태풍 ‘하이마’가 북부를 강타하여 15명 사망, 14명이 실종됨

10.4: 태풍 ‘날개’의 영향으로 남부 메콩강 유역 범람,  13명 사망

인도
홍수 9월: 동부와 북부의 홍수, 80명 사망, 8개 구역에 홍수경보가 발령

한파 1.5~12: 인도 북부와 동부지역 한파, 140여명 사망, 열차 및 항공편 운항 지연 또는 취소

호주

사이클론 2.2: 호주 퀸즐랜드주 북부지역 사이클론 ‘야시’ 상륙, 수 천명의 이재민 발생

폭우
12.27~1.1:  일주일간의 폭우, 22개 도시 범람 또는 고립, 20만 명 수해, 세계 최대 

광산지역인 퀸즐랜드 주의 석탄 생산 중단.

스리랑카 홍수 02월: 스리랑카 동부 및 중북부 지역  홍수, 11명 사망, 3명 실종, 25만 명 이재민 발생

뉴질랜드 폭설
8.15~16:  오클랜드에서 82년 만의 폭설, 항공기 운항 중단, 1천여 가구의 전기공급 

중단, 수 백명 고립

북한 홍수 8.17: 북한 지역 홍수, 1만5860명 인명 피해, 가옥 6489개 손상 또는 파괴

대만 태풍 8.29: 제 11호 태풍 ‘난마돌’ 대만 상륙, 1명 사망, 남부와 동부의 3만 가구가 정전

인도네시아 폭우 3.28~31: 인도네시아 동부 지역 폭우, 2천 여명의 주민들 대피, 가옥 22채 피해

필리핀

폭우 1월: 필리핀 폭우, 58명 사망, 32명 실종, 100만 명 수해

태풍

5.8: 제1호 태풍 ‘에어리’ 필리핀 북부 강타, 24명 사망, 7만 여명의 이재민 발생

6.26:  제5호 태풍 ‘메아리’의 영향으로 인한 홍수로 4명 사망, 15명 실종, 9만 여명 

대피함

7.25~28:  제8호 태풍 ‘녹텐’, 35명 사망, 25명 실종, 36명 부상, 70만 여명의 이재민 

발생

8.27: 제11호 태풍 ‘난마돌’ 상륙, 13명 사망, 9명 실종

10.1~2: 제19호 태풍 ‘날개’ 필리핀 상륙, 주민 130만 명 대피령, 76명 사망, 29명 실종

태국
폭우

폭우

3.27~31:  태국 남부지역의 폭우로 산사태 발생. 최소 15명이 사망, 100여 만명의 

수재민 발생.

07~11월: 석 달째 계속되는 폭우 (50년만의 최악의 홍수 발생), 427명 사망, 약 18

조원의 재산피해 발생, 방콕 돈무앙 공항이 폐쇄, 국토의 1/3이 침수

말레이시아 홍수 2.4: 쿠알라룸푸르 남쪽지역 홍수, 5명 사망, 4만1000명의 수재민 발생

방글라데시 토네이도 4.4~5: 토네이도 방글라데시 북부지역 강타, 150여명 부상, 17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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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남미

미국

폭우 3.16: 미국 캘리포니아주 폭우, 고속도로 붕괴

폭설

1.11~13: 미국 북동부 지역 폭설, 항공기 운항 취소, 대부분의 학교 휴교

1.30~2.4: 미국 중서부와 동부지역 폭설과 한파, 1만 8700여편의 항공기 결항 

1.27: 뉴욕 등 동부 연안 도시폭설, 일부 학교 휴교령, 항공기운항 취소

2.1~2: 미국 텍사스, 시카고, 뉴욕 등 미국 12개 주 폭설, 12명 사망, 학교 휴교령 

3.3~7:  미국 북동부와 캐나다 남동부 지역 늦겨울 폭설, 고속도로 통제, 5만여 가구 

전력 중단

폭염

7.22:  동부와 중서부 지방 폭염, (22일 뉴저지주 42 ℃의 역대 최고 기온 기록), 33

명이 사망, 전력 사용량 최고치 경신, 6만 6,000여 가구에 정전사태

6.4~8: 미국 전역 폭염, 7명 사망, 고속도로 한때 폐쇄, 일부 학교에서 단축수업 시행

허리케인
8.27~28: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초대형 허리케인 ‘아이린’, 44명이 사망, 800만 가구 

정전, 미국 동북부 9개 주에 비상사태가 선포

허리케인
9.8:  남동부에 허리케인 ’리’ 상륙, 11명 사망, 13만 명 대피, 4만여 가구의 전기공급 

중단

폭설/한파 1~2월: 미국 북동부 지역 한파와 폭설, 12명 사망

폭설
10.29~30:  북동부 지역 가을 폭설, 12명 사망, 13개 주에 비상사태 선포, 330만 

가구에 전기공급이 중단, 항공기와 열차운행 중지, 도로 폐쇄

폭설/한파

1.9~15:  미국 남동부 애틀랜타 폭설, 최저기온 영하10도의 혹한으로 휴교령, 항공기 

운항 취소 

1.10: 미국 남부지역 폭설과 한파, 9명 사망, 도로 마비, 수천가구 정전발생

1.25:  미국 북동부 뉴잉글랜드 일부 지역 한파 (체감온도 영하 50도 육박), 한파주의보 

및 한파경보 발생 

토네이도

4.14~16:  중부지역 토네이도 발생, 7개 주 강타, 45명 사망, 4개 주에서 비상사태 

선포

4.22~27:  미국 남부 일대 토네이도 발생, 350여명 사망, 역대 토네이도 중 두 번째로 큰 

인명피해를 기록, 3개의 원전 가동 중단, 24만5000여 가구의 전기 공급 중단

6.1:  미국 메사추세츠주 토네이도 발생, 4명 사망, 30여명의 부상자 발생. (올해 

미국에서 토네이도로 인한 사망자는 525명으로 집계되어 1953년 이후 가장 

많았음)

5.22:  미국 중서부지역 토네이도 발생, 89명 사망, 수백 명의 부상자 발생, 2,000여 

채의 주택과 건물 붕괴

폭우 6.26: 미국 중서부 폭우, 미주리강의 제방 붕괴

폭우 8.19: 펜실베니아주에서 기습폭우, 3명 사망, 1명 실종

산불 텍사스 주 296일 넘게 산불, 주택 1,400여 채 전소, 5,000명 대피 

가뭄
4.15:  중부와 서남부 지역 극심한 가뭄, 텍사스 서부 대형 산불 발생, 40만여 ha가 

불에 타고, 소방관 2명 사망

집중호우
5.14:  집중호우, 미시시피 강이 범람 위기, 38년 만에 처음으로 모간자 배수로의 

수문을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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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아프리카

아이티 폭우 6.8: 아이티 남부지역 폭우와 산사태, 23명 사망, 6명 실종

브라질 홍수 1.18: 브라질 남동부 홍수와 산사태, 800여명 사망, 400여명 실종

콜럼비아 폭우 4월: 폭우로 인한 산사태 발생, 40명 부상, 20여명 실종

칠레 폭설
7.20:  남부 일부 지역 폭설 (30년 만에 최악의 폭설), 2만여 명 고립, 전력공급 중단, 

무선통신 두절 

이탈리아

폭우 3.2: 이탈리아 중부지역 폭우, 3명 사망, 수백 명 대피

폭우
10.25:  북서부지역 폭우로 산사태와 홍수 발생, 9명 사망, 6명 실종, 세계 문화 

유산으로 지정된 마을 두 곳 큰 피해, 도로와 다리 등 공공 시설물들 파괴됨

나이지리아 폭우
8.22:  폭우, 10명 사망, 가옥 150채 손실, 주민 1800명 대피, 가축 수백 마리가 물에 

휩쓸림

그리스 폭설/강풍
3.7~8:  폭설과 128km/hr이상의 돌풍, 그리스 섬 곳곳에 전기 단절, 8일 아침 

최저기온이 0도까지 떨어졌음 (이 시기의 최저기온이 7도)

소말리아 가뭄 4월: 소말리아 등 아프리카 동북부 지역 가뭄, 500만 명 굶주림, 식량난 이어짐 

영국 이상고온

9.30 영국에서 100여년 만에 이상고온 발생, (30일 낮 케임브리지의 최고기온이 29.2

도를 기록해 1908년 메이든 헤드 지역에서 세웠던 9월말 최고기온 27.8도를 훌쩍 

넘었음), 직장에 병가를 낸 사람이 급증

프랑스 가뭄
5월:  프랑스 가뭄, 강우량이 평년의 40% 미만, 피레네 중부 지방은 가뭄으로 50%의 

밀과 보리 손상 (최악의 가뭄으로 기록된 1976년보다 심각) 

아프리카

홍수 1~3월:  아프리카 남서부 앙골라와 나미비아 홍수, 최소 25명 사망, 439명 주민들 대피

가뭄

7월:  3월부터 시작된 동아프리카 지역 가뭄 (60년 만의 최악), 사망자는 수만명으로 

추정, 소말리아에서만 약 370만명이 극심한 기아 상태, 에티오피아에서는 450

만명, 케냐 350만명, 지부티 12만 명이 식량부족 

모잠비크 홍수 1월: 홍수, 10명 사망, 가옥 1만 3000채 파손

우간다 폭우 8.30: 아프리카 우간다 폭우와 산사태, 40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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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1년	우리나라의	이상기후	발생	현황

한파와 폭설

1월 

전국한파

북극의 찬 공기가 남하하여 1월 한달 내내 평년보다 낮은 기온이 지속되면서 강추위가 이어졌음. 

특히 1.15~16일에는 대륙고기압이 확장하여 우리나라 남부지방까지 강한 한파가 나타났음

[극값 현황] 

1월 평균 극값 경신(순위: 1973년 관측이후)

· 평균기온: -4.4℃ (극값 3위)

· 평균 최고기온: 0.7℃ (극값 1위) 

· 평균 최저기온: -9.3℃ (극값 2위) 

· 일 최저기온 -10℃이하 일 수: 12.2일 (극값 2위) 

· 일 최고기온 0℃미만 일 수: 12.2일 (극값 2위) 

· 강수량 최저: 5.6㎜ (극값 1위) 

· 강수일수 최소: 4.3일 (극값 3위)

일 최저기온 최저 극값 경신(단위: ℃) 

· 16일: 부산 -12.8 (극값 2위, 1915년 이후 96년만에 가장 낮은 기온)

1.3일

포항폭설

우리나라 5km 상공으로 -30℃ 안팍의 차가운 공기가 남하하여 불안정이 강화, 대륙고기압이 

북쪽에 위치하여 형성된 북고남저의 기압계에서 발달한 북동기류와 남동쪽 해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에 의해 발생한 남동기류가 동해안 지역에서 합류되어 동풍기류가 강화되었고 하층에서 

수증기가 지속적으로 공급되어 눈구름이 강하고 오래 발달하여 많은 눈이 내렸음

[극값 현황] 

최심신적설 극값 1위 경신(단위: cm)

· 3일: 포항 28.7

2.11∼14일 

동해안 폭설

우리나라 5km 상공으로 -30℃ 안팍의 차가운 공기가 남하하여 불안정이 강화, 대륙고기압이 

북쪽에 위치하여 형성된 북고남저의 기압계에서 발달한 북동기류와 남동쪽 해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에 의해 발생한 남동기류가 동해안 지역에서 합류되어 동풍기류가 강화되었고 하층에서 

수증기가 지속적으로 공급되어 눈구름이 강하고 오래 발달하여 많은 눈이 내렸음

[극값 현황]

최심신적설 및 최심적설 극값 1위 경신(단위:cm)

· 동해 최심신적설/최심적설 70.2(11일)/102.9(14일) 

· 울진 최심신적설/최심적설 41.0(11일)/65.7(12일)

· 울산 최심신적설/최심적설 21.4(14일)/21.4(14일)

이상저온

4월 

저온현상과 

잦은 강수

동시베리아 상층에 기압능이 강화되어 발달한 상층 저기압이 우리나라 북동쪽에 정체하면서 북쪽

으로부터 찬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상층 저기압 주변을 따

라 이동하는 기압골의 영향을 자주 받아 많은 비가 내렸음

4월16~29일 전국 평균기온: 11.3℃ (평년 편차: -2.3℃), 전국 평균 강수량: 45.8㎜(평년 편

차: 113%), 전국 일조시간: 92.8시간 (평년 평비: 88%), 강수일수 10.3일 (평년대비: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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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고온

5월

고온현상

5.7~8일, 5.18~19일: 남고북저의 기압배치로 일본 남쪽 해상에 중심을 둔 이동성 고기압의 

가장자리로 따뜻한 남서기류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었고, 공기가 산맥을 넘으면서 온도가 상승하여 

경상도와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남

5.24~25일, 28~30일: 동서고압대의 기압배치에서 동풍이 차가운 바다를 지나면서 차고 

다습해져 강원영동을 비롯한 동해안 지방은 평년보다 낮은 기온을 기록하였고, 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온도가 상승하여 서울·경기도를 비롯한 영서지방은 낮 기온이 크게 올랐음 

[극값현황] 

5월 상순 일 최고기온 극값 경신(단위: ℃)

· 8일: 진도 24.8 (극값 5위), 거제 27.2 (극값 4위)

5월 중순 일 최고기온 극값 경신(단위: ℃)

· 19일: 상주 28.8 (극값 3위), 진도 24.3 (극값 4위)

5월 일최고기온 극값 경신(단위: ℃)

· 29일: 문산 32.0 (극값 1위), 동두천 32.9 (극값 2위)

9월

늦더위

북태평양고기압이 일본 동쪽에서 발달하면서 우리나라는 그 가장자리에 들어 온난 습윤한 공기가 

유입되었고, 맑은 날이 지속되면서 낮의 강한 일사로 공기가 데워졌으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발표(15일) 되었음, 이는 2008년 폭염특보 시행 이후 가장 늦은 시기에 발표된 것임 

[극값현황] 

9월 중순 일 최고기온 극값 1위 경신(단위: ℃)

· 15일: 대구 34.2, 합천 34.0, 영천 33.0, 창원 32.6

· 16일: 고흥 34.1, 장흥 33.7, 울산 32.9, 순천 32.9

· 17일: 남원 33.9, 완도 33.0, 해남 33.0, 진도 32.7

11월 

이상고온

동해상을 포함한 북서태평양 지역으로 평년 보다 2~3℃ 높은 고수온역이 광범위하게 형성되면서 

온난한 공기층이 형성되었고, 평년보다 덜 발달한 찬 대륙고기압에서 떨어져 나온 이동성 고기압이 

찬 성질을 유지하지 못하고 따뜻하게 변질되어 동해상에 머물고, 그 후면으로 남풍이 불어 따뜻한 

바다 위에서 형성된 온난한 공기가 우리나라로 유입되었기 때문임

[극값현황] 

일 최고기온 극값 1위 경신(단위: ℃)

· 2일: 제주 26.4, 고산 26.8 

· 3일:  청주 25.1, 대전 25.5, 안동 25.1, 광주 27.1, 완도 24.4, 순천 25.3, 진도 25.6, 

천안 25.3, 부여 25.9, 장수 24.6, 장흥 26.5

· 4일:  원주 25.5, 영월 25.1, 충주 25.5, 서산 25.4, 군산 25.2, 전주 28.0, 고창 26.5, 

성산 25.7, 이천 25.4, 제천 24.0, 부안 26.8, 정읍 27.6, 남원 26.7 

· 5일:  동두천 26.2, 문산 26.1,서울 25.9, 수원 25.8, 상주 25.2, 창원 24.8, 춘천 24.8,

철원 24.0, 강화 23.8, 양평 25.5, 홍천 25.6, 봉화 24.4, 영주 24.5, 문경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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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6월 

연속강수와  

집중호우

22일 중부지방으로 북상한 장마전선이 남북으로 진동하며 전국에 많은 비가 내렸으며, 장마전선이 

약화될 시점(25일)에 태풍 ‘메아리’가 서해상으로 북상하여 장마전선에 열과 수증기를 공급하여 

장마전선을 활성화시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집중호우가 내렸음. 전국적으로 9일간 연속 

강수가 발생하였음(22~30일)

[극값현황]

일 강수량 극값 1위 경신(단위: ㎜)

· 24일:  울진 150.5, 청주 141.0, 안동 147.0, 상주 128.5, 천안 164.0, 태백 183.0, 

보은 181.0, 보령 196.5

· 26일: 북강릉 94.0, 울릉도 148.0, 울산 164.0

· 29일: 동두천 119.5, 문산 92.5, 춘천 148.5 

7.9~10일

남해안지방  

집중호우

장마전선이 남부지방에 위치하면서 북태평양고기압으로부터 따뜻하고 습윤한 공기가 유입되고, 

대만부근의 열대저압부로부터 많은 수증기의 공급이 더해져 장마전선이 더욱 활성을 띄웠고, 

지형적인 효과까지 더해져 강한 집중호우가 내렸음

[극값 현황]

일 강수량 극값 1위 경신(단위: ㎜)

· 9일: 진주 318.0, 고흥 305.5, 밀양 245.0, 해남 178.0, 영천 141.0

· 10일: 군산 308.5, 금산 188.0

7.26~28일

중부, 경남  

남해안지방

집중호우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강한 남서풍을 타고 유입된 따뜻하고 습윤한 공기가 대기 

중·하층에 위치한 건조한 공기 사이에서 대기불안정이 강화되었고, 우리나라 북동쪽 사할린 

부근에 저지고기압으로 인해 기압계의 흐름이 정체되어 좁은 지역에 강수가 집중되었음. 또한, 

대기불안정의 형성과 해소에 따른 강수의 강·약이 반복되며 강한 집중호우가 내렸음

[극값 현황]

일 강수량 극값 1위 경신(단위: ㎜)

· 27일: 동두천 449.5, 문산 322.5, 서울 301.5, 인제 211.0 

1시간 최다 강수량 극값 1위 경신(단위: ㎜)

· 27일: 부산 96.0, 철원 67.0, 동두천 84.0, 문산 66.5

8.9일 

전라북도지방  

집중호우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유입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우리나라 서해상의 대기 중·

하층에 위치한 건조한 공기에 부딪치면서 대기불안정이 강화되었으며 우리나라 부근의 기압계가 

정체하면서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비구름대가 계속 전라북도 지방으로 유입되어 전라북도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발생하였음

[극값 현황]

일 강수량 극값 경신(단위: ㎜)

· 9일: 정읍 420.0, 고창: 235.5

1시간 최다 강수량 극값 경신(단위:㎜)

· 9일: 정읍: 64.0, 고창: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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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6.25일 

제5호 태풍  

“메아리”

제5호 태풍 ‘메아리’는 서해로 북상해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준 태풍으로 동쪽에 북태평양고기압이 

발달하여 태풍이 동진하지 못하고 북~북서진하여 6월에 발생한 태풍가운데 유일하게 서해상에서 

북서진한 태풍으로 기록됨

[극값 현황]

일 최대 순간풍속(단위: m/s)

· 25일: 흑산도: 34.8, 진도 29.3, 고흥 21.5

일 강수량(단위:㎜)

· 25일: 울산: 164.0, 울릉도: 148.0  

8월

제9호 태풍  

“무이파”

북태평양고기압이 평년에 비해 북쪽으로 치우쳐 발달하여 서해상을 따라 북상하였으며 따뜻한 

바다 위를 느리게 이동하며 강한 태풍으로 발달하여 제주도 및 전라남도 지방은 태풍의 영향을 받는 

시간이 길었음. 2011년 들어 서해상에서 북북서~북진한 두 번째 태풍으로 기록됨 

[극값 현황]

일 최대 순간풍속(단위: m/s)

· 7일: 흑산도 42.4, 진도: 38.8, 

일 강수량 극값 경신(단위: ㎜)

· 7일: 제주: 299.0, 순천: 245.5

황사

3월 황사

3월 14일 만주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쪽을 통과하는 저기압의 남쪽 가장자리를 타고 백령도 

지역으로 유입되어 2011년 첫 황사가 관측되었음. 19~22일에는 몽골/내몽골지역에서 발원한 

황사가 발해만을 지나 우리나라로 유입되어 전국에 황사가 나타났으며 올해 첫 황사주의보가 

발표되었음. 3월 황사 관측일수는 2.5일로 (’81~’10년)에 비해 0.8일 많았으며, 작년 5.0일에 

비해 2.5일 적었음

4월 황사

1일 몽골 동부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쪽을 통과하는 저기압 후면을 따라 유입되어 백령도 지역에서 

황사가 관측되었음, 15~16일 몽골 동부에서 발원한 황사가 내몽골고원과 만주를 지나 강원도와 

경상도지역에서 황사가 관측되었음. 4월 황사 관측일수는 0.3일로 평년(2.3일: ’81~’10년)에 

비해 2.0일이 적었으며, 작년 0.9일에 비해 0.6일 적었음

5월 황사

황사발원지의 눈이 예년보다 빠르게 녹으면서 건조한 상태가 지속되었고, 발원지 주변으로 

잦은 저기압이 통과하면서 황사가 자주 발원하였으며 상층 기압골이 자주 통과하면서 그 후면의 

북서기류를 따라 황사가 우리나라로 자주 유입되었음

5월 황사 관측일수 5.7일, 평년(’81~’10년)에 비해 4.7일이 많았으며, 작년 (0.8일)에 비해 

4.9일이 많았음(황사관측일: 5월 1~4일, 12~13일,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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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1년	우리나라의	이상기후	발생	관련	언론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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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쇄

녹색성장위원회, 기상청

외교통상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소방방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수산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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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156-720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기후과학국 기후예측과

(02) 2181-0474

미래미디어(02-815-0407)


